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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탐사 주제 제시

  본 팀은 한국 대학생들이 공연예술을 향유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경제적 부담, 정보 접근성의 불균형, 그리고 수도권 집중

화에 따른 지리적 소외라는 복합적인 장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을 

이번 탐사의 핵심 주제로 설정한다. 이를 위해 하버드 대학교의 

'Student Events Fund(SEF)'와 뉴욕 브로드웨이의 'TKTS'와 같이 수십 

년간 검증된 미국의 선진적인 학생 전용 티켓 허브 제도와 다자간 재원 

분담 모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한국의 특수한 공연 시장 환경

에 최적화하여 이식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탐사의 구체적인 목표는 단순히 학생들에게 저렴한 티켓을 제공하는 

단발성 할인 혜택의 차원을 넘어, 대학과 극장, 지자체, 그리고 카드사

나 은행과 같은 민간 금융권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생태계

를 구축하는 '한국형 스콜라스틱스(ScholasTix)' 플랫폼의 실무적 설계

도를 완성하는 데 있다. 특히 공연 시작 직전까지 판매되지 않아 가치가 

소멸되는 유휴 자원인 '잔여 좌석(Residual Seats)'을 단순한 재고가 

아닌 사회적 복지 자산으로 재정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극장

은 공실 수익을 회수하고 학생은 낮은 기회비용으로 고품격 문화를 향유

하는 '사회적 윈-윈(Win-Win)' 메커니즘을 상세히 설계한다.

  나아가 웃는여자 팀은 뉴욕 브로드웨이의 7개 핵심 기관(TDF, 링컨 센

터, DCLA, MTC, MCC, NYTW, 브랜다이스 대학교) 조사를 통해 확보한 글

로벌 표준의 운영 데이터와 국내 전문가들의 전략적 자문을 통합하여 정

책적 완성도를 극대화한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단순히 학술적 제안에 

머물지 않고, 한국교육개발원(KEDI) 연구과제 제안을 공식적으로 완료

함으로써 본 모델이 국가 정책 차원의 청년 문화 복지 인프라로 안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경로를 확보하는 데까지 확장된다. 최종적으로 

이번 탐사는 대학생의 보편적 문화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한

국 공연 산업이 신규 관객층 유입을 통해 건강하게 선순환 성장할 수 있

는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모델을 정립하는 것을 핵심 주제로 삼는다.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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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의 배경

  한국 뮤지컬 산업은 지난 10여 년간 매출 규모가 2019년 2,885억 원

에서 2022년 4,424억 원으로 급격히 확대되며 양적 성장을 지속해 왔

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특정 스타 배우나 팬덤의 반복 관람에 과도하

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어, 신규 관객층인 대학생과 청년

층의 진입은 오히려 위축되는 실정이다. 특히 대극장 뮤지컬의 평균 티

켓 가격은 2019년 98,000원에서 2022년 106,000원으로 8.1% 상승하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5%)을 상회했으며 , 대학생이 비교적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S석 비중은 37.8%에서 31.6%로 감소하여 경제적 장벽이 

더욱 공고해졌다.

  또한, 공연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방 거주 대학생들

은 교통비와 숙박비 등 추가적인 지리적 비용 부담을 떠안고 있으며 , 

예매 정보나 할인 혜택이 특정 팬덤이나 카드사에 국한되어 정보 접근성

이 낮은 학생들은 문화 소외 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현장 전문가인 김

준희 교수와 최승연 평론가는 한국 시장의 경직된 가격 구조와 잔여 좌

석 활용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학생들의 첫 공연 경험을 제도적으로 보

장할 장치가 부재함을 강조한 바 있다.

  반면, 미국 브로드웨이의 당일 할인 티켓 및 러시 티켓 제도(Hal R. 

Varian, 2005)와 OECD(2021) 보고서는 가격 차별화 정책과 청년층 대상 

할인 제도가 단기적인 매출 증대뿐만 아니라 산업의 외연 확장과 사회적 

후생 증대에 기여함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해외의 우수 정책 

모델을 분석하고 한국의 대학·지자체·민간 파트너십에 결합함으로써, 

미래 잠재 관객인 대학생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공연산업의 건강한 생태

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강력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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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국 뮤지컬 산업 현황 및 대학생 관람 장벽 분석

한국 뮤지컬 시장의 양적 성장에 가려진 구조적 문제점과 대학생들이 

직면한 3대 장벽을 요약한 표.

구분 주요 내용 및 수치 비고

시장�성장
2019년� 2,885억�원� � � � � � � � � � � � � � � � � � �

→� 2022년� 4,424억�원� (양적�팽창)
팬덤�의존형�성장

경제적�장벽
대극장�평균가� 8.1%� 상승� (10.6만�원)� � � �
S석�비중�감소� (37.8%�→� 31.6%)

물가�상승률(5%)�
상회

정보적�장벽 특정�팬덤/카드사에�국한된�예매�정보
문화�소외�계층�
전락�위험

문화적�장벽
'시체관극'� 등�엄격한�관람�규범�및�배타적�

팬덤�문화
초심자�유입�저해�

지리적�장벽
인프라�수도권�집중으로�인한�
교통비·숙박비�추가�부담

지방�거주�학생�
불평등�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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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의의 필요성

  본 탐사가 필요한 이유는, 대학생의 뮤지컬 관람 저조를 개인의 취향

이나 관심 부족으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한 번 가보는 

선택' 자체가 비용과 정보 탐색, 예매 과정, 실패 가능성(기대와 다를 

수 있다는 불확실성)까지 함께 떠안는 결정이 된다. 이 진입 장벽이 그

대로인 상황에서는, 관심이 있어도 시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적되고 관

람 경험이 축적되지 않는다. 따라서 접근성 문제를 구조적으로 진단하

고, 초회 관람을 가능하게 만드는 장치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 관객층의 얇아짐은 공연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과 연결

된다. 젊은 관객은 장기적으로 반복 관람, 커뮤니티 확산, 구전 효과를 

통해 시장을 넓히는 기반이 된다. 청년층이 관람 경험을 형성하지 못하

면 관객 기반이 특정 연령대에 편중되고, 이는 극장과 제작 주체가 새로

운 작품에 투자하거나 다양한 레퍼토리를 운영할 여력을 떨어뜨릴 수 있

다. 즉, 대학생 접근성은 문화 향유의 형평성 문제이면서 동시에 산업의 

미래 수요를 설계하는 문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거와 원칙이 정리

되어야 한다. 청년층 지원은 단발성 이벤트로는 유지되기 어렵고, 운영 

주체 입장에서는 수익·형평성·브랜드 가치가 함께 걸려 있어 '좋은 의

도'만으로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따라서 대학생에게는 체감 가능한 진

입 경로를 제공하면서도, 극장과 단체가 감당 가능한 방식으로 설계된 

모델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바로 그 설계의 기준과 논리를 마련하기 위

해 수행되어야 한다.

4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혼합적 방법론에 기초한 탐색적 사례연구로 설계한다. 연

구의 핵심은 재구매자 중심 구조로 인해 대학생 등 청년층의 첫 관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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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한국 공연예술 시장의 가격·정보·문화·규범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대학 기반 학생 티켓 플랫폼(ScholasTix)을 구상하고, 해외 운영 

사례를 통해 그 실현가능성과 보완점을 검증하는 데 있다.

  1단계에서는 문헌·자료 조사를 수행한다. 학술 논문, 정부·지자체 

및 문화기관 정책보고서, 공연산업 통계, 대학의 문화복지 및 티켓 운영 

자료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한국 대학생의 관람 경험을 제약하는 요인

을 정리한다. 동시에 ScholasTix 설계에 필요한 핵심 모듈(학생 인증, 

잔여좌석 배분, 정산·거버넌스, 교육 모듈 연계, 성과지표)을 도출하

고, 해외 주요 국가의 운영 사례(당일 할인·러시·로터리, 대학 기반 

티켓 허브, 교육 연계 프로그램)의 제도 구조와 적용 조건을 비교·정리

한다.

  2단계에서는 2026년 1월 뉴욕·보스턴 권역에서 현장 중심 질적 조사

를 수행한다. TKTS(TDF), Lincoln Center Education, MCC Theater, New 

York Theatre Workshop, Manhattan Theatre Club, Brandeis University 

등 확정 기관을 대상으로 대면 인터뷰와 일부 비대면 인터뷰를 실시하여 

신규 관객 유입 전략, 관람 경험 설계, 교육 프로그램 연계 방식, 대

학·극장·공공 부문의 협력 구조를 파악한다. 또한 허가된 범위에서 비

참여 관찰을 병행하고, 공개 가능한 운영 자료(가이드, 프로그램 자료, 

체크리스트 등)와 최소한의 현장 사진을 수집하여 문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운영의 실제를 보완적으로 기록한다. 아울러 한국 지자체와의 협

력 자문 컨택을 병행하여 대학–극장–지자체 협력 모델의 재원 분담 구

조, 평가·집행 체계에 대한 정책적 적합성을 검토한다.

  3단계에서는 수집 자료를 주제 분석과 비교사례 분석으로 통합한다. 

인터뷰 전사와 현장 노트를 코드화하여 장벽 완화에 기여하는 공통 모듈

과 성공 요인을 도출하고, 한국 적용 시 제약 요인과 보완 과제를 체계

화한다. 이어 학생 접근성 향상, 극장의 공실 좌석 회수 및 신규 관객 

유입, 대학의 복지·교육 효과 증대, 민간 파트너의 청년 고객 기반 강

화, 정부·지자체의 문화격차 완화 및 재정 집행 효율 제고라는 기대효

과가 작동하기 위한 조건을 정리한다. 타당도는 문헌·현장·전문가 진

술 간 삼각검증으로 확보하며, 연구윤리는 사전 동의 및 개인정보 최소 

수집과 비식별화 원칙을 준수한다. 최종 산출물로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

고, 제도 설계 및 운영 매뉴얼, 교육 연계 방안, 파트너십 운영 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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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및�시장�구조�분석A

1  공연예술�접근성�및�관객�개발에�관한�글로벌�담론

 청년 및 대학생의 공연예술 접근성에 관한 글로벌 학술 논의를 살펴보

면, 예술 향유는 개인의 단순한 취향이 아닌 사회적 권리이자 공공정책

의 핵심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OECD 보고서 「The Culture Fix」와 

유럽연합(EU)의 「Access to and participation in culture」는 문화 

참여를 청년의 복지, 사회 통합, 민주주의적 참여와 직결된 영역으로 규

정하며 가격, 지역, 시간, 정보와 같은 구조적 장벽을 체계적으로 제거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¹ 특히 미국 Wallace Foundation의 보고서 

Building Millennial Audiences는 청년층이 공연예술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티켓 가격에 대한 우려를 꼽으며, 실제 최저가보다 2배 

이상 비싸다고 느끼는 ‘인지된 가격 장벽’과 더불어 즐기지 못할 경우 

발생할 경제적 손실에 대한 불안감이 첫 관람을 가로막는 결정적 요인임

을 입증하였다.² 이러한 접근성 제약은 단순히 관심 부족의 문제가 아

니라 비용, 정보 탐색, 실패 가능성이 결합된 복합적인 장벽이며, 이를 

해소하는 것은 미국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NEA)와 던디 대

학교(University of Dundee)의 연구에서 나타나듯 청년의 학업 성취, 

자존감, 시민성 향상에 기여하는 필수적인 교육적 투자이자 국가적 자산

으로 평가된다.³

  이러한 해외 논의를 한국 사회의 문제와 연결해 보면, 한국 뮤지컬 시

장의 팬덤 중심 고가 구조는 청년층의 경험 축적을 방해하는 핵심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공연 경제학 관점에서 학생 및 청년 할인은 청

년층을 전략적 투자 대상으로 삼는 ‘3급 가격 차별(third-degree 

price discrimination)’ 전략의 대표적 사례로 정의되며, Jin(2019)의 

연구는 할인 정책이 단기 수익 감소를 초래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관객 

유지와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한다.⁴ 토론토 

심포니의 ‘tsoundcheck’와 같은 해외 프로그램은 파격적인 저가를 제

공하여 관객 평균 연령을 낮추고 장기적인 정가 구매 관객으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호주의 Digital Natives and Theatre 보고서

가 지적한 대도시 중심의 인프라와 결제 수단 접근성 부족 문제는 수도

권 집중, 카드사 중심 예매 구조, 지방 거주 대학생의 추가 비용 부담이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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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한국적 현실과 구조적으로 맞닿아 있다.⁵ 영국 Arts Council 

England는 계층과 소득에 따른 ‘클래스 갭(class gap)’이 청년의 예

술 참여를 가장 크게 제약한다고 분석하며, ScholasTix가 지향하는 대

학생 문화권 보장과 산업의 장기 수요 기반 설계라는 이중 목적이 글로

벌 수준의 정책 프레임과 일치함을 시사한다.⁶
  해외 현장과 한국 뮤지컬 시장을 비교해 볼 때, 브로드웨이는 러시

(Rush), 로터리(Lottery), 학생 할인 등을 통해 공실 좌석 해소와 청년

층 육성을 제도화한 반면 한국은 여전히 이벤트성 지원에 머물러 있다는 

차이가 있다. BroadwayWorld에 따르면 브로드웨이의 로터리 제도는 인

기 작품의 폭발적 수요와 줄서기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어 

현재는 대다수 작품이 청년 및 가격 민감층을 유입하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⁷ 뉴욕 링컨 센터의 ‘LincTix’나 예일 드라마 스쿨(Yale Drama 

School)의 ‘Under-35’ 프로그램은 청년 관객을 장기적인 후원자 및 

정가 관객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정교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

다.⁸ 이와 달리 한국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등 바우처 제도를 시행 

중이나 특정 연령에 한정된 일회성 지원이라는 한계가 있고 공급 측면의 

좌석 구조나 예매 환경을 개선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어, 대학

과 극장 및 지자체가 결합된 구조적 티켓 허브인 ScholasTix의 도입이 

더욱 절실하다.⁹
  ScholasTix의 구체적인 제도 설계는 정책적 운영과 마케팅 및 관객 경

험의 세 가지 층위에서 정교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우선 정책적으로는 

학생 인증 모듈과 잔여 좌석 배분 모듈을 결합하여 청년층을 별도 시장

으로 설정한 가격 차별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이는 소비자에게 할인 구

조를 공정하게 인식시켜 장기적인 수익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운영 측면에서는 예일 드라마 스쿨 보고서와 호주 사례에서 나타나듯 단

순한 가격 인하를 넘어 디지털 참여, 커뮤니티 형성, 교육 프로그램과 

결합된 거버넌스 파트너십이 구축되어야 한다.¹⁰ 특히 마케팅과 관객 

경험 설계에 있어 로터리 제도는 단순한 구매를 넘어 젊은 세대의 문화

적 축제이자 커뮤니티 활동으로 기능하며, Wallace Foundation이 강조

한 ‘사회적 활동(social outing)’으로서의 예술 참여 동기를 자극하

여 반복 관람과 긍정적인 구전을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¹¹

 ScholasTix의 설계 필요성은 ‘접근성 확대’가 곧 ‘산업 지속가능

성’과 연결된다는 해외 논의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공연 티켓은 

시간 경과에 따라 가치가 소멸하는 전형적인 퍼리셔블 (perishable) 상

품이므로, 가격 정책과 좌석 배분 전략은 단순한 할인 여부가 아니라 잔

여 좌석을 어떤 집단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환할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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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맥락에서 브로드웨이의 TKTS, 러시, 로터리 등은 “공실 좌

석의 손실 최소화”와 “가격 민감층의 첫 관람 유도”를 결합한 운영 

장치로 기능하며, 단기 판매 효율과 장기 관객 육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잔여 좌석의 제도적 전환 경로가 

제한적이고, 팬덤 중심의 정보 유통과 관람 규범이 초심자에게 높은 심

리적 비용을 부과하는 경향이 있어, ‘가격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신규 

관객 전환이 충분히 발생하기 어렵다. 따라서 선행연구가 제시한 문화권 

보장, 계층 격차 완화, 청년층의 장기 수요 기반 형성이라는 목표를 동

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할인·좌석·정보·경험 설계를 하나의 시스템

으로 묶는 통합형 티켓 허브가 요구되며, ScholasTix는 바로 이 통합 

설계를 통해 국내 시장의 구조적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

할 수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가 제시한 통합 설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

고, 실제로 이러한 요소들을 하나의 운영 체계로 결합해 국내 맥락에서 

구현하는 방법과 거버넌스 조건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

는 점에서, 기존 연구의 한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¹ OECD(2022), The Culture Fix: Creative People, Places and Industries, Paris: OECD 
Publishing, 15-42쪽; European Commission(2012), Access to and Participation in Culture,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3-18쪽.

² Wallace Foundation(2014), Building Millennial Audiences: Barriers and Opportunities, New 
York: The Wallace Foundation, 5-25쪽.

³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2012), <The Arts and Achievement in At-Risk Youth>, 
Washington DC: NEA, 10-28쪽.

⁴ Jin, H. J.(2019), “Do Discounts in Ticket Prices Induce Sustainable Profit to Performing 
Arts Suppliers?”, Sustainability 11(14), 1-19쪽.

⁵ Valentina, M.(2020), “Digital natives and theatre: How young people are redefining the 
way we consume culture”, Journal of Education in the Dramatic Arts (JEDA) Vol. 25 No. 1, 
00-00쪽.

⁶ Arts Council England(2024), <Class Gap Holds Back Young People from the Arts>, London: 
Arts Council England, 00-00쪽.

⁷ BroadwayWorld(2023), “What is the history of Broadway rush and lottery tickets?”, 
BroadwayWorld, 00-00쪽.

⁸ Yale School of Drama(2019), “Pay What You Want Ticket Pricing for Nonprofit Theaters”, 
Yale School of Drama, 00-00쪽.

⁹ 김준희(2024), <한국 뮤지컬 티켓 가격에 대한 연구: 2019년∼2023년 대극장 작품을 중심으로>, 
≪공연예술경영연구≫, 00-00쪽.

¹⁰ 조수정·임선애(2016),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형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사례 연구 -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마레 아티스트’의 경우 ->, ≪사고와표현≫ 9(2), 37-70쪽.

¹¹ Wallace Foundation(2014), Building Millennial Audiences: Barriers and Opportunities, 
New York: The Wallace Foundation, 26-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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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지원�정책�및�선행�연구의�한계

  국내외 선행 연구들은 청년층의 공연예술 접근성을 제한하는 요인을 

비교적 정교하게 진단해 왔다. OECD(2022)와 유럽연합(2012) 등 주요 

정책 보고서는 가격 부담, 정보 비대칭, 심리적 장벽이 청년층의 문화 

유입을 저해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으며, 문화 향유를 단순한 

여가가 아닌 교육과 시민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규범적 합의를 

형성해 왔다.¹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거시적인 당위성 제시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 제도가 시장 내에서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

한 운영 메커니즘(Operational Mechanism) 분석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보인다.

  첫째, 기존 문헌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공공 주도의 일회성 지원을 주

로 제시할 뿐, 공연예술의 경제적 특성에 기반한 ‘잔여 좌석(Residual 

Seats)’ 활용 연구가 부족하다. 보몰과 보웬(Baumol & Bowen, 1966)의 

‘비용 질병(Cost Disease)’ 이론에 따르면, 공연예술은 생산성 향상

이 어려운 구조적 특성상 티켓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² 그러나 김준

희(2023)와 최승연(2024) 등 국내 연구는 한국 뮤지컬 시장의 고가 티

켓 정책과 배타적 팬덤 문화를 비판하면서도, 이를 타개할 대안으로 공

공 재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가격 인하를 논의하는 데 그치고 있다.³ 

이는 콜버트(Colbert, 2014)가 제시한 ‘수율 관리(Yield 

Management)’—즉, 소멸성 자산인 빈 좌석을 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

여 극장의 수익 보전과 공익을 동시에 달성하는 시장 친화적 모델에 대

한 실증적 설계가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⁴

  둘째, 대학을 문화예술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Key Partner)로 설정한 

거버넌스 연구가 부재하다. 해외의 경우 하버드 대학의 SEF나 예일 드라

마 스쿨의 사례처럼 대학이 학생 관람을 재정·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시

스템이 정착되어 있으나, 국내 선행연구는 대학을 단순한 교육 공간이나 

수동적인 수혜 대상으로만 한정하는 경향이 있다. 대학이 보유한 학적 

정보(인증 시스템), 학생 밀집도(홍보 채널), 행정 인프라(정산 및 결

제)가 공연 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높은 마케팅 비용’과 ‘정보 탐색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구조적 허브(Anchor 

Institution)’임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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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다자간 협력(PPP)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재원 분담 구조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다. 기존의 문화복지 연구는 제도의 효과성 분석에 집중할 

뿐,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재무적 모델링에는 취약

하다. 공공 지원이 중단되면 사업이 종료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는, 배리언(Varian, 2005)의 가격 차별화 이론을 토대로 극장·대학·

지자체·민간이 각자의 효용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는 파트너십(PPP) 연

구가 필수적이다.⁵⁶ 그러나 한국의 기존 연구는 이러한 다자간 협력 모

델을 구체적인 정책 설계로 전환하지 못하고 참고 사례로만 인용하는 데 

그치고 있다.

 넷째, 기존 연구는 청년층의 ‘첫 관람’을 가로막는 문화적·심리적 

장벽을 진단하면서도, 이를 실제 운영 단계에서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경험 설계(Experience Design)’의 구체성이 부족하다. 예컨대 

Wallace Foundation이 제시한 ‘인지된 가격 장벽’과 ‘실패 가능성에 

대한 불안’은 단순 할인만으로 해소되기 어렵고, 사전 안내, 관람 규범

의 완화, 작품 이해를 돕는 가이드 제공, 동행·커뮤니티 기반 참여와 

같은 장치와 결합될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 그러나 국내 논의는 가격·

재정 지원과 제도 명분에 상대적으로 집중해, 초심자에게 필요한 정보 

도달 경로와 관람 이후 재방문을 유도하는 피드백 구조(만족도·재참여 

의향 측정 및 환류)를 체계적으로 설계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접근성 

정책이 ‘티켓을 싸게 제공하는 것’에서 멈추고, 청년층이 공연예술을 

지속적으로 소비하는 생활 습관으로 전환되는 경로를 제도화하지 못하는 

한계가 남는다.

¹ OECD(2022), The culture fix: Creative people, places and industries, Paris: OECD 
Publishing, 15-42쪽; European Commission(2012), Access to and participation in culture (OMC 
Working Group report), Brussels: European Union, 10-35쪽.

² Baumol, W. J., & Bowen, W. G.(1966), Performing arts: The economic dilemma, New York: The 
Twentieth Century Fund, 161-180쪽.

³ 김준희(2023), <한국 공연예술 시장의 구조적 한계와 관객 확장 전략>, ≪공연예술경영연구≫ 
26, 1-28쪽; 최승연(2024), <한국 뮤지컬 시장 구조와 관객 다변화 전략>, ≪뮤지컬평론≫ 1, 
12-35쪽.

⁴ Colbert, F.(2014), Marketing culture and the arts (4th ed.), Montréal: HEC Montréal, 
55-82쪽.

⁵ Varian, H. R.(2005), “Copying and copyright”,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19 
No. 2, 121–1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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⁶ Kim, D. K., Kim, C., & Lee, T. H.(2005),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 for facilitating 
tourism investment in the APEC region, Singapore: APEC Tourism Working Group, 45-60쪽.

3  스콜라스틱스�모델의�차별성�및�연구의�기여

 본 연구의 기여는 대학생 접근성을 당위나 할인 논의로 끝내지 않고, 

대학을 허브로 잔여좌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ScholasTix 거버넌스(은

행-지자체-대학-극장-학생)를 정책 제언 형태로 설계했다는 점에 있다. 

기존 문헌은 문화 참여를 권리이자 공공정책 과제로 규정하고(예: OECD, 

EU), 청년층이 겪는 장벽을 가격·정보·심리적 위험으로 설명하며(예: 

Wallace), 여러 국가의 제도를 소개해 왔다. 그러나 한국에서 실행 가

능한 제도 설계를 위해서는 제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잔여좌석이 ‘저가 공급’으로 전환되는 전 과정의 규칙을 명시해야 한

다. 특히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누가, 언제,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를 문서화해 이해관계자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하며, 이 과정이 부재할 경우 제도는 홍보성 이벤트로 소진되기 쉽다. 

구체적으로는 (1) 극장이 잔여좌석을 공급하는 기준과 시점, (2) 대학을 

통한 학생 자격 확인과 공지 방식, (3) 은행(학생증 카드)을 통한 결제 

적용 방식, (4) 지자체 지원금 및 할인분의 정산 절차와 책임 주체가 사

전에 합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소가 결여될 경우 좌석 공급이 일시적 

이벤트로 종료되거나, 정산 병목으로 인해 제도가 지속되지 못한다. 따

라서 본 연구의 핵심 기여는 공급 규칙, 정산 구조, 주체별 역할을 하나

의 ScholasTix 거버넌스 설계안으로 통합하여 제시한 데 있다. 이는 

‘정책 목표’가 아니라 ‘정책 작동 방식’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의 공백을 보완한다.

 본 연구는 ScholasTix의 정책 수단을 일반 할인이 아니라 잔여좌석의 

별도 트랙 저가 공급으로 명확히 고정한다. 한국 뮤지컬 시장에서 무분

별한 할인은 정가 가치 훼손과 가격 공정성 인식 문제를 유발할 수 있

고, 실제로 할인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장기 수익성에 부정적일 수 있다

는 실증 연구도 존재한다. 또한 반복 관람층이 강한 시장에서는 할인 정

보가 팬덤 내부로만 흘러들어가 신규 관객 접근성 개선 효과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할인은 ‘대상’과 ‘경로’까지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가 체계를 직접 흔들기보다, ‘공실 좌석의 손실을 

줄이면서도 대학생에게 예측 가능한 저가 접근 경로를 제공’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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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책을 구성하였다. 이 접근은 브로드웨이가 러시·로터리·학생 

할인 등으로 남는 좌석을 제도화된 채널에서 배분해 온 운영 관행과도 

연결된다. 결과적으로 잔여좌석을 별도 트랙으로 분리함으로써, 정가 시

장과 저가 접근 시장을 충돌시키지 않으면서 공공목표(청년 접근성)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 논리를 확보한다.

 본 연구는 잔여좌석 저가 공급이 지속되지 못하는 원인을 ‘책임 주체 

불명확성’으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ScholasTix 참여 주체의 

역할을 기능 단위로 명시하였다. 기존 논의는 접근성 확대의 필요성과 

장벽 유형을 제시하는 데 집중해 왔으나, 실제 제도 설계에서는 공공기

관과 문화기관 간 실행 책임, 정보 전달 체계, 참여 확대 장치가 함께 

정리되어야 한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강조된다. 특히 다자 협력 사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중단 요인은 “협력 의지는 있으나, 누가 무엇을 맡는지 

합의되지 않아 실행이 멈추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역할 명시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조건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잔여좌석 저가 공급이 일회성 이벤트로 종료되지 않도록, 은

행-지자체-대학-극장-학생을 연결하는 운영 구조에서 각 주체의 필수 기

능을 다음과 같이 배치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1) 대학을 학생 인증 및 상시 홍보의 허브로 설

정하고(오리엔테이션, 학생지원 부서 등), (2) 은행(학생증 카드 은행)

을 결제 적용 및 정산 처리, 혜택 설계의 주체로 설정하며, (3) 지자체

를 매칭 지원 및 지역 문화복지 성과 관리의 책임 주체로 설정하고, (4) 

극장을 잔여좌석 공급 및 배분 규칙 실행의 책임 주체로 설정하며, (5) 

학생을 반복 이용의 최종 수요자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기능과 책임

을 분리하면, 잔여좌석이 존재하더라도 학생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문제

는 정보 전달 체계의 결함으로, 공급은 이루어지더라도 정산이 막혀 중

단되는 문제는 정산 구조의 결함으로 각각 분리하여 설계 항목으로 처리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운영 실패의 원인을 “시장 탓”이나 “협력 부

족”으로 뭉뚱그리지 않고, 수정 가능한 설계 변수로 환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개선의 경로가 명확해진다.

 첫 관람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본 연구는 지원금의 총액보다 학생

이 관람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먼저 줄이는 설계를 

ScholasTix 구조에 반영하였다. Wallace Foundation은 청년층이 공연예

술 참여를 망설이는 요인이 실제 가격만이 아니라 ‘비싸게 느껴짐’과 

‘즐기지 못할 경우의 손실 우려’가 결합된 장벽임을 제시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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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이 ‘가격표’가 아니라 ‘불확실성’을 두려워한다는 의미이므

로, 정책은 가격 인하보다 먼저 예매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

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대학을 중심으로 상시적 

정보 전달 경로(학교 공식 채널을 통한 지속 공지)를 구축하고, 학생증 

카드 은행을 결제 단계에 결합하여 학생 가격이 결제 시점에 자동 적용

되도록 설계한다. 이 구조는 학생이 정보를 탐색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

용을 줄이고, 가격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 또한 ‘잔여좌석이 언제 

뜨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공지 주기와 공급 시점을 표준

화하도록 제안함으로써, 접근성이 일회성 행운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경

로로 작동하도록 한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시하는 접근성은 신청 기간이 제한된 일회성 바우

처가 아니라, 잔여좌석이 발생할 때마다 대학 허브를 통해 반복적으로 

제공되는 상시형 저가 공급 체계이다. 이 체계는 ‘지원을 받는 사람만 

이득’이 아니라, 버려질 좌석을 활용해 전체 후생을 늘리는 구조라는 

점에서 공공정책적 정당성이 확보된다.

공공 투입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는 ScholasTix를 문화 소비 

보조가 아니라 청년의 교육·복지 관점에서 정당화 가능한 공공 투자로 

위치시킨다. OECD와 EU는 문화 참여를 사회 통합, 포용, 삶의 질과 연결

되는 공공정책 의제로 다루며 접근성 확대를 공공의 책무로 제시한다. 

또한 NEA 보고서는 예술 참여 경험이 학업 및 시민적 성과와 통계적으로 

연관되는 결과를 종합하여 제시한다. 다만 이러한 논의가 정책 설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원의 명분”뿐 아니라 “지원이 실제로 작동하는 

경로”가 제시되어야 하며, 본 연구는 이 연결 고리를 거버넌스 설계로 

구체화하였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의 정책 제언은 (1) 잔여좌석 전환 

규칙(극장), (2) 학생 인증·홍보 체계(대학), (3) 결제·정산 및 혜택 

모듈(학생증 카드 은행), (4) 매칭 지원 및 지역 문화복지 목표 설정(지

자체)을 하나의 패키지로 제시한다. 성과평가 역시 발권 건수에 한정하

지 않고 첫 관람 이후 재관람률, 반복 이용률, 지역·대학 간 접근성 격

차 변화로 설정하도록 설계한다. 이는 정책 성과를 ‘몇 장 팔았는가’

가 아니라 ‘누가 새로 들어왔고, 얼마나 지속되었는가’로 전환해 측정

한다는 점에서, 접근성 정책의 목적에 더 정합적인 평가 체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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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및�연구�설계B

1  현지조사�및�전문가�인터뷰의�필요성

  현지조사와 전문가 인터뷰는 ScholasTix를 운영 가능한 제도로 전환

하기 위해 필요하다. 선행연구는 청년층의 문화 참여 장벽을 가격·정

보·시간·지역과 같은 요인으로 정리하고, 접근성 확대의 정책적 정당

성을 제시한다. (OECD, 2022) (European Commission, 2012) 그러나 본 

연구가 다루는 ScholasTix는 단순한 할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대학을 

허브로 잔여좌석을 저가로 전환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구조이므

로, 실제 설계의 핵심은 전환에 있다. 잔여좌석을 언제, 어떤 기준으로, 

어떤 물량으로 풀 것인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공급이 불규칙해지고, 결제 

단계에서 혜택이 명확히 적용되지 않으면 가격 신호가 약해지며, 정산 

책임이 불명확하면 사업이 지속되지 못한다. 이와 같은 규칙은 문헌의 

일반론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고, 실제 운영 주체가 무엇을 가능하다고 

판단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ScholasTix는 은행(학생증 카드 은행) - 지자체 – 대학 – 극장 

- 학생이 연결되는 다자 협력 구조를 전제로 하므로, 각 주체의 역할이 

가능한 수준에서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학은 학생 

인증과 상시 홍보 채널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떤 조직을 통해 

어떤 주기로 수행될지에 따라 운영 부담이 달라진다. 극장은 잔여좌석을 

공급할 수 있으나, 정가 판매와 충돌하지 않는 공급 기준과 내부 승인 

구조가 동시에 요구된다. 은행은 결제·정산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으

나, 혜택 적용 방식과 정산 주기, 책임 범위가 제도 설계에 포함되어야 

한다.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근거와 집행 절차, 평가 방식

이 명확해야 한다. 이처럼 한 주체의 의지로 해결되지 않는 항목들이 많

기 때문에, 현장 확인은 선택이 아니라 방법론적 전제에 가깝다.방문 기

관 선정도 이러한 설계 요구에서 출발하였다. MCC Theater, Manhattan 

Theatre Club(MTC), New York Theatre Workshop(NYTW) 은 학생·청년 

대상 접근성 프로그램을 실제로 운영하는 비영리 극장으로서, 잔여좌석

을 어떻게 배분하고 어떤 내부 논리로 가격 정책을 조정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Lincoln Center는 대규모 문화기관으로서 접근성 정책이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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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과 후원 구조, 관객 개발 전략과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는지 비교 관

찰이 가능하다. NYC 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DCLA) 는 지자체

가 문화기관에 재정을 투입하고 성과를 관리하는 정책 집행 주체이므로, 

ScholasTix에서 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행정적 제약을 확인하

는 데 적합하다. 이와 같은 기관 구성을 통해 본 연구는 극장 운영과 공

공정책을 같은 설계안 안에서 접합하는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정

리하면 본 연구는 잔여좌석이 저가 공급으로 전환되는 과정과 그 비용이 

처리되는 방식을 확인하기 위해, 현지조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였

다.

2  현지조사�및�전문가�인터뷰의�기대효과

  현지조사와 전문가 인터뷰의 첫 번째 기대효과는 ScholasTix 제언을 

원칙 수준이 아니라 규칙 수준으로 구체화하는 데 있다. Wallace 

Foundation은 청년층이 공연 참여를 망설이는 요인이 실제 가격뿐 아니

라 비싸게 느껴지는 인지된 가격과 관람 실패에 대한 손실 우려와 결합

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제시한다. (Wallace Foundation, 2017) 이

는 티켓을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문장만으로는 참여 장벽이 충분히 낮아

지지 않으며, 정보 도달 방식과 가격 신호의 제공 방식이 함께 설계되어

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장 인터뷰를 통해 잔여좌석이 저가 공급으

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규칙을 단계별로 정리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잔여좌석 공급의 기준과 시점, 학생 자격 확인과 공지 체계, 결

제 단계의 혜택 적용 방식, 할인분 또는 지원금의 정산 절차와 책임 주

체를 설계 항목으로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도출된 항목은 

최종 보고서에서 정책 제언의 조건문으로 기능하며, 제안의 실현 가능성

을 판단할 수 있게 한다.

  두 번째 기대효과는 제도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병목을 사전에 식별하

고, 이를 설계 항목으로 분리하여 대응 원칙을 제시하는 데 있다. 잔여

좌석 저가 공급은 공익적 목표(접근성 확대)와 조직 목표(정가 판매, 운

영 효율) 가 동시에 걸린 구조이므로, 제도 도입보다 운영 유지가 더 어

렵게 나타날 수 있다. 현장 인터뷰는 그 원인을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

고, 공급 규칙의 불명확성, 내부 합의 지연, 박스오피스 업무 부담, 정

산 구조 부재, 홍보 채널의 비상시성으로 분해해 확인하게 해준다. 병목

이 분해되면 대응도 설계 항목으로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잔여좌석



20

을 별도 트랙으로 운영하는 방식, 공급 조건과 물량 통제 원칙의 명시, 

정산 구조의 표준화, 대학 채널의 상시화와 같은 장치는 단순히 좋은 아

이디어가 아니라 운영 지속성을 위한 조건으로 제안될 수 있다.

  세 번째 기대효과는 지자체 참여를 포함한 정책 제언의 정당화 논리

를 강화하고, 평가 체계까지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OECD와 EU는 문

화 참여를 삶의 질, 포용, 사회 통합과 연결된 공공 의제로 다루며, 접

근성 확대를 공공의 책무로 위치시킨다. (OECD, 2022) (European 

Commission, 2012) 또한 NEA는 예술 참여 경험과 교육적·시민적 성과 

간의 연관을 다룬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제시한다. (NEA, 2012) DCLA 

현지조사와 인터뷰는 이러한 정책적 근거가 실제 행정 체계에서 어떤 형

태로 집행되고 평가되는지 확인하는 통로가 된다. 이를 통해 

ScholasTix 제언은 단순 발권 규모가 아니라 첫 관람 이후 재관람률, 

반복 이용률, 지역·대학 간 접근성 격차 변화와 같은 지표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현지조사와 전문가 인터뷰는 

ScholasTix를 잔여좌석 기반 접근성 인로 제시하기 위한 근거와 문장 

구조를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현장 인터뷰를 통해 확보한 정보를 공급부터 정

산까지의 절차로 정리함으로써, ScholasTix 제언이 운영 가능한 형태로 

제시되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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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한국형 ScholasTix 거버넌스 참여 주체별 역할 및 기능

주체 필수�기능�및�역할 기대�효과

대학 학생�인증�허브,� 상시�홍보�제공
정보�도달율�
극대화

극장/제작사
잔여�좌석�공급�기준�및� 시점�설정,� �

� � 좌석� 배분�규칙�실행
공실�수익화�및� � �
� 신규� 유입

지자체
매칭�지원금�편성,� 정책�보증,� � � � � �
� � � 지역� 문화복지�성과�관리

공공성�및�신뢰도�
확보

카드사/은행
결제�및� 정산�인프라�제공,� 학생�
할인의�자동�적용(� 헤이영,�

톡학생증�등)

결제�편의성�및�
데이터�관리

학생
최종�수요자로서의�반복�관람�및� �

커뮤니티�확산�기여
산업�생태계� � � �
지속성�확보

다자간 협력 모델(PPP)을 구성하는 5대 이해관계자의 필수 기능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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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현지�탐사�결과C

1  국내�예매�시스템�및�소비�실태

1번 이주영 대표

소속 레이젠 엔터테인먼트

일시 2025년 9월 18일

자문 목적

이주영 대표는 현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강의에 출강 중이며 

공연 기획사 레이젠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다. 

본 인터뷰는 뮤지컬 팬에서 배우를 거쳐 현재 기획사를 운영 

중인 이주영 대표의 다각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관객·배우·

제작사 각각의 관점에서 바라본 산업 현황과 미래 성장을 위한 

실질적 개선 방안을 가감 없이 청취하여 연구의 객관성과 현장

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탐사팀은 프로젝트 기획 초기 단계에서 ‘한국 대학생의 뮤지컬 

관람 장벽 해소’라는 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현직 공연 제작사 대표

이자 대학에서 창업 세미나를 담당하는 이주영 대표에게 서면 자문을 요

청하였다. ScholasTix(가칭) 모델을 구체화하기 이전에 산업 현장과 교

육 현장의 관점을 함께 반영함으로써, 탐사팀이 설정한 문제의식이 실제 

시장 조건과 학생 현실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정책 설계에 필요한 전제 

조건을 정리하려는 목적이었다. 또한 본 자문은 ‘단순 할인’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대학생이 공연을 “보고 싶지만 어려운 활동”으로 인

식하는 이유를 경제·심리·환경 요인의 결합으로 재정의하고, 향후 제

도 설계가 겨냥해야 할 핵심 변수를 추출하는 단계로 기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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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대표는 대학생들이 뮤지컬에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원인을 ‘경

제적 부담’ 하나로 환원하기 어렵다고 진단하였다. 가장 직접적 장벽은 

티켓 가격이지만, 대학생 세대가 OTT 등 저렴하고 편리한 대체재에 익숙

하다는 점이 결합되면서 공연 관람은 “이동해야 하고 시간을 비워야 하

는” 물리적·심리적 귀찮음(기회비용)을 동반하는 활동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뮤지컬은 대학생에게 접근하기 힘든 ‘고급 문화’로 오

인되기 쉽고, 첫 관람의 문턱은 실제 가격보다 ‘번거로움’과 ‘실패 

위험’에 의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본 탐사팀이 가격 장

벽뿐 아니라 정보·심리 장벽을 함께 다루어야 한다는 연구 방향을 강화

하는 근거로 작동하였다.

 티켓 가격 상승의 원인에 관해서도 이주영 대표는 ‘이윤 추구’ 중심

의 단순 설명을 경계하고, 제작 구조의 비용 압박을 핵심으로 제시하였

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변동, 스타 캐스팅 의존이 야기하는 인건

비 급증 등 제작 현장의 비용 상승이 누적되면서 가격 인하만으로는 해

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이 진단은 ‘가격을 

낮추는 정책’만으로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잔여좌석 같은 소멸성 자원을 활용하거나, 첫 관람을 유도하는 비용 구

조를 별도로 설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탐사팀의 문제의식과 맞물린

다. 

 이주영 대표는 실질적 대안으로 “마케팅 전략의 다변화”와 “대학 생

활권 기반의 접점 확대”를 강조하였다. 문화가 있는 날이나 학생 할인 

혜택을 단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학 수업과 연계해 기

획사와 제휴를 맺고 수강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학업과 문화생

활의 접점을 넓히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하였다. 이는 대학이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학생 인증과 홍보, 생활권 접점을 보유한 ‘허브’로 

기능할 수 있다는 ScholasTix의 설계 방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동

시에 그는 대학생이 흥미를 느낄 만한 체험형 콘텐츠를 늘려야 한다고 

보며, 이머시브(immersive) 극이나 쇼케이스(showcase) 같은 실험적 형

식이 “처음 공연을 접하는 심리적 부담”을 낮추는 장치가 될 수 있다

고 평가하였다.

 디지털 매체 활용에 대해서도 구체적 실행 방향을 제시하였다. 틱톡

(TikTok)이나 인스타그램 챌린지 등 숏폼 콘텐츠는 공연의 존재와 분위

기를 빠르게 전달해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으며, 네이버TV·OTT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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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실황 중계는 ‘극장 밖 경험’을 제공해 잠재 관객을 확보하는 통

로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ScholasTix가 단순 결제·할인 기능만 

수행하기보다, 정보 전달과 인지 장벽 완화를 위한 콘텐츠 모듈(짧은 안

내, 하이라이트, 관람 전 이해 자료 등)을 결합해야 한다는 시사점으로 

확장된다.

 마지막으로 이주영 대표는 “일상 속 노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

학생이 처음부터 대형 라이선스 공연을 목표로 하기보다 대학로 소극장 

공연이나 교내 동아리 공연처럼 생활권에서 접근 가능한 경험부터 축적

할 것을 권장하였다. 유년 시절 혹은 우연한 계기로 공연을 접한 경험이 

장기적 관람 습관을 형성하는 동력이 될 수 있으며, 작은 관람 경험이 

누적될수록 산업을 지탱하는 관객 기반이 확장된다는 논리이다. 이 관점

은 ScholasTix가 ‘한 번 싸게 보는 기회’가 아니라 ‘반복 가능한 첫 

경험의 경로’를 제공해야 한다는 정책 설계 원칙을 강화한다.

 요컨대 이주영 대표 자문은 대학생 관객 감소를 단순 가격 문제로 환원

하지 않고, 가격·기회비용·대체재 환경·체험 욕구·디지털 접점 부족

이 결합된 구조로 재정의하였다. 또한 가격 인하 중심의 단기 처방 대

신, 대학과의 제휴를 통한 생활권 기반 접근 경로 구축, 체험형 콘텐츠 

확대, 디지털 노출 강화 등 ‘첫 관람을 유도하는 환경 설계’가 핵심임

을 확인하였다. 이는 본 탐사팀이 ScholasTix를 설계할 때 잔여좌석의 

저가 공급뿐 아니라 정보 전달, 초심자 경험 설계, 교육·생활권 접점을 

함께 포함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한 자문으로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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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최동원 교수

소속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일시 2025년 1월 5일

자문 목적

최동원 교수는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에서 
인사조직·전략을 전공하며 
조직행동·인적자원관리·집단역학을 연구하는 전문가로, 본 
연구에서는 ScholasTix 모델의 경영학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5대 이해관계자(학생·극장·대학·카드사·지자체) 간 
협력 구조와 인센티브 설계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본 탐사팀은 한국 대학생의 공연예술(뮤지컬) 접근성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한국형 ScholasTix 모델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모델의 경영학적 

타당성과 다자 협력 구조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국내 전문가 자

문을 추진하였다. 이에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인사조직·전략을 

전공하고 조직행동, 인적자원관리, 집단역학 등을 연구하는 최동원 교수

를 방문하여, 플랫폼이 ‘좋은 의도’만으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이해관계 조율과 인센티브 설계의 원리를 점검받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가 전제로 하는 거버넌스는 학생–극장–대학–금융(학생증 카드/은

행 앱)–지자체의 5자 구조이므로, 협력 네트워크가 중도에 붕괴하지 않

도록 설계하는 전략과 운영 메커니즘이 필수라는 점에서 해당 자문은 탐

사 방향성 점검의 핵심 절차로 기능하였다.

 최동원 교수는 인터뷰 초두에서 경영학적 관점의 일반적 태도로서 “새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초기 의구심이 흔하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실

제 성공 사례는 예상과 달리 구체적 디테일과 시장 흐름을 포착할 때 성

립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프로젝트의 도전 가능성을 긍정하였다. 다만 

한국 뮤지컬 시장의 특수성이 플랫폼 실행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 있

다고 진단하였다. 즉, 소수의 코어 관객이 소비를 견인하는 폐쇄적 구조

와 ‘뉴비(신규 관객)’에 대한 배타적 분위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신

규 유입을 목적으로 한 별도 티켓 트랙이 팬덤의 반발을 유발하거나 현

장 혼선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기존 관객의 역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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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건드리지 않는’ 설계가 필요하며, 신규 트랙을 공간적으로·경로적

으로 분리하거나, 애초에 기존 코어 관객이 덜 민감한 영역을 타깃팅하

는 전략적 선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ScholasTix가 단순히 

저가 공급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시장 질서(정가 생태계)를 훼손하

지 않으면서 신규 관객을 확보하는” 균형형 제도 설계를 요구한다는 점

을 확인하게 해주었다.

 모델의 구체 설계와 관련하여 최 교수는 “누구에게 어떤 효용이 생기

는지”가 설계의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보며, 특히 제작사·극장 측이 체

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명확해야 협력이 지속된다고 설명하였다. 모든 

회차의 가격을 포괄적으로 낮추는 방식은 정가 가치 훼손과 기존 충성 

고객 반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인지도가 낮은 배우가 배정된 회차 또

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약한 회차를 중심으로 신규 관객용 저가 트랙을 

설계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하였다. 이때 목적은 ‘싼 표 판매’

가 아니라 “첫 관람을 발생시키고, 재미 경험을 통해 정가 관람으로 전

환되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라고 정리하였다. 또한 ‘땡처리 여행

사’ 같은 인상을 주면 브랜드 가치 하락과 반발이 커질 수 있으므로, 

야놀자 사례처럼 프레이밍을 통해 부정적 이미지를 제거하고 공익적 목

적(청년 문화권, 신규 관객 기반 확대)을 전면에 내세우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정가를 직접 건드리지 않는 범

위에서 특정 좌석을 배분하고, 신규 관객을 위한 가이드·설명 세션을 

결합하여 “저가 제공=가치 하락”이 아니라 “초심자 지원=부가가치”

로 인식되게 만드는 접근도 검토할 만하다고 조언하였다.

 지자체 및 금융권 파트너십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언어가 다르다는 

점을 분리해 분석하였다. 지자체는 이미 문화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므로, 

“원래는 공연을 보기 어려웠던 학생(특히 소득 분위가 낮은 학생)이 실

제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는가”를 객관적 지표로 증명하는 것이 파트너

십 유지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즉, 지자체 설득은 ‘좋은 취지’보다 성

과의 관측 가능성과 공공성의 증명이 중요하다는 논리이다. 반면 금융권

은 MZ세대의 결제·사용 경험에 민감하므로, 사용자가 조금이라도 불편

함을 느끼면 쉽게 이탈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였다. 학생이 단지 혜택 

때문에 주거래 은행을 변경하지는 않으므로, 카카오페이 등 범용 결제 

수단과의 경쟁 조건, 은행이 얻는 경영적 이득(신규 고객 접점, 이용 빈

도, 브랜드 효과 등)에 대한 냉정한 계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자문은 ScholasTix가 ‘은행 앱 연계’를 구상하더라도, 사용성과 보편

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확산이 제한될 수 있다는 설계 리스크를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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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플랫폼의 지속가능성과 커뮤니티 활성화에 관해 최 교수는 “초기에는 

남용을 과도하게 걱정하기보다 사용자 풀을 먼저 형성하는 것이 우선”

이라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트레바리처럼 구심점 역할을 하는 셀럽·마

스코트·큐레이터를 세워 참여 동기를 만들고, 초기 단계에서는 무관심

보다 차라리 비판이라도 존재하는 것이 생명력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

였다. 또한 이용자가 단순 소비자에 머무르지 않고 레벨·배지 등 참여 

보상 구조를 통해 소속감을 느끼며 운영에도 참여하는 ‘프로슈머’ 모

델이 플랫폼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시간이 지나

면 스폰서·광고주 논리에 의해 본질이 흐려질 위험이 있으므로, 기존 

이용자(올드비)가 신규 이용자(뉴비)를 교육하고 융화시키는 건강한 생

태계를 의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ScholasTix가 단

순 티켓 유통 도구가 아니라 “초심자 경험 설계와 커뮤니티 규범 완

화”를 포함하는 플랫폼이어야 한다는 탐사 방향과도 연결된다.

 끝으로 최 교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되 무조건 동경하지 말고 한국의 

조건을 전제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미국과 한국은 공연장 위

치, 대학과의 거리, 관객의 이동 시간 감내 수준 등 환경이 다르므로, 

현지 인터뷰에서는 “한국과 같은 제약 조건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와 

같은 질문을 통해 더 유효한 인사이트를 얻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또

한 학생 주도 프로젝트로서 어느 시점에는 냉정한 비용·성과 계산이 필

요하며, 이 프로젝트를 팀의 커리어에서 어느 정도 비중으로 둘지 구성

원 합의를 선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본 탐사가 단순한 아이디어 

제시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정책·운영 설계로 수렴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와 관리 원칙을 제공하는 조언으로 정리된다.

 요컨대 최동원 교수 자문은 ScholasTix가 “잔여좌석을 저가로 연결한

다”는 단일 아이디어만으로는 작동하기 어렵고, (1) 코어 관객 반발을 

최소화하는 타깃팅과 프레이밍, (2) 제작사·극장이 체감하는 인센티브 

설계, (3) 지자체·금융권의 서로 다른 성과 언어와 조건을 반영한 파트

너십 구조, (4) 초기 확산과 장기 지속을 동시에 겨냥한 커뮤니티·운영 

전략이 함께 결합되어야 함을 확인하게 하다. 이는 본 연구가 제시하는 

ScholasTix 거버넌스를 ‘당위’가 아니라 ‘작동 가능한 운영 체계’

로 구체화하는 데 실질적 기반을 제공한 국내 탐사 결과로 기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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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김은희 교수

소속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일시 2025년 11월 12일

자문 목적

김은희 교수는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교수이자 음악

대학 부학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연구팀‘웃는 여자’의 지도 

교수이다. 본 탐사팀은 스콜라스틱스(ScholasTix) 사업의 방향

성을 구체화함에 있어, 성악 및 공연예술 분야의 권위자인 김

은희 교수님께 탐사 계획서와 안내서를 송부하며, 교수님의 전

문 식견을 바탕으로 사업 전반의 보완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조

언을 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뉴욕 지역 내에서 본 연구 모델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주요 공연예술 기관 사례와 현지에서 심

도 있는 자문이 가능한 학술적·실무적 네트워크를 추천받아 

탐사의 실질적인 성과를 완성시키고자 자문을 구하였다.

 본 탐사팀 ‘웃는 여자’는 한국 대학생의 공연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

하기 위해 미국 현지의 티켓 배분 시스템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형 ScholasTix 모델을 제안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탐사 

계획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팀은 현직 공연예술 퍼포머

로서 현장 경험을 갖춘 이화여자대학교 성악과 김은희 지도교수에게 탐

사 계획안을 공유하고 자문을 요청하였다. 본 자문은 이론적 구상에 머

무르지 않고 실제 공연 생태계의 특성과 연구 설계의 용어·범위가 일치

하는지 점검하여, 대외 설득력을 갖춘 계획으로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

었다. 아울러 뉴욕 및 보스턴 지역의 방문 기관 선정 과정에서 연구 주

제와 기관의 적합성을 재검토하고, 탐사 경로의 현실성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도 포함하였다.

 김은희 교수는 본 팀이 제출한 계획서가 목적과 진행 방향을 비교적 명

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구성 또한 구체적이고 꼼꼼하다는 점을 긍정적으

로 평가하였다. 다만 교수는 계획서 전반에 사용된 ‘공연예술’이라는 

포괄적 용어와 실제 연구 내용이 ‘뮤지컬’에 편중되어 있는 점 사이의 

간극을 핵심 문제로 지적하였다. 클래식, 무용, 연극 등을 포괄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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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유지한 채 뮤지컬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경우 학문적 모호성이 

발생하고 연구 대상의 경계가 불분명해져, 대외적 설득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수는 탐사 주제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연

구 대상 장르를 구체화하고, 계획서에 반영된 실제 분석 대상과 용어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범위를 정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탐사팀은 해당 피드백을 수용하여 탐사의 초점을 ‘뮤지컬’로 명확

히 고정하고, 다양한 장르 중 뮤지컬을 우선 연구 대상으로 선택한 근거

를 보강하였다. 첫째, 뮤지컬은 현대 공연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과 대중

적 영향력을 갖는 산업이며, 본 팀이 참고하는 해외 사례(브로드웨이 기

반 접근성 제도) 또한 대규모 수요를 전제로 형성된 운영 모델이라는 점

에서 연구 대상으로서의 타당성이 높다. 따라서 뮤지컬을 우선 연구 모

델로 설정하는 것이 한국 시장에 적용 가능한 실질적 운영 데이터를 확

보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뮤지컬은 타 장르 대비 상대적

으로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대학생·청년층이 체감하는 경제적 

진입 장벽이 특히 크며, ‘접근성 제약 해소’라는 프로젝트 목적에 가

장 직접적으로 부합한다. 이에 따라 본 팀은 장벽의 강도가 가장 큰 영

역을 우선 분석하고 설계안을 도출한 뒤, 후속 단계에서 타 장르로 확장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정리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팀은 프로젝트 범위를 ‘뮤지컬 산업을 중심으로 한 공

연예술 티켓 시스템 연구’로 재정의함으로써 연구 대상의 경계를 명확

히 하였다. 이는 뮤지컬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실행 가능한 모델을 설

계·검증한 뒤, 향후 클래식 및 연극 등 다른 장르로의 확장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적 접근(step-by-step approach)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지도교수 자문과 범위 조정 과정은 본 탐사가 단순한 견학에 

그치지 않고, 연구 대상 정의와 설계 논리를 먼저 정교화한 뒤 현장 조

사로 검증하는 체계적 연구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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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백준원 대표 (가명)

소속 현 ○○ 여행사 대표

일시 2026년 1월 27일

자문 목적

  백준원 (가명) 대표는 현재 ○○ 여행사의 대표로 본 탐사팀

은 여행사에서 다루는 뮤지컬 할인 상품 등에 주목하여 여행사

에서 보유한 티켓 상품의 처리 방식 등을 벤치마킹 하고자 자

문을 구하였다. 

  스콜라스틱스 플랫폼의 핵심인 유휴 자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여행사가 선매입 후 보유한 티켓 재고의 유통 경로와 손

실 최소화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공급 알고리즘 설계

에 반영할 실질적인 업계 아이디어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

다.

 본 탐사팀은 ScholasTix 모델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조건으

로 ‘유휴 자원(잔여 좌석)의 안정적 수급 가능성’을 설정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현직 여행사 관계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당

초 본 팀은 여행사가 공연 제작사로부터 선매입한 티켓 물량 중 미판매

분이 발생하는 구체적 경로를 확인하고, 해당 재고를 공연 임박 시점에 

저가로 전환하는 ‘라스트 미닛(Last-minute) 가격 전략’의 실무 노하

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폐쇄형 채널을 활용한 프라이빗 딜, 타깃

팅 기반 할인, 노쇼(No-show) 및 취소 관리 등 운영 리스크 관리 절차를 

확인함으로써, ScholasTix의 공급·가격 로직을 정교화하고 플랫폼 실

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두었다. 나아가 과거 여행사–제작사 

제휴 사례의 성패 요인을 분석하여, 일회성 덤핑이 아닌 선순환형 파트

너십(좌석 점유율 제고와 유통 경쟁력 강화의 동시 달성)이 가능한지 점

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인터뷰 결과, 본 팀이 전제로 삼았던 시장 구조가 실제 유통 구

조와 유의미하게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본 팀은 여행사가 제작사로

부터 좌석을 선매입하는 ‘하드 블록(hard block)’ 물량을 보유하고, 

이를 공연 마감 직전에 저가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재고 리스크를 관리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반면 실제 구조에서 여행사는 티켓을 직접 매입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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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고를 떠안는 주체라기보다, 해외 극장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동되

어 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 역할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여

행사가 선점한 ‘유휴 자원’이나 ‘빈자리’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가격 정책 또한 극장 측의 생태계 보호 논리에 따라 여행사 판

매가가 오히려 더 높게 책정되는 등, 본 팀이 구상한 ‘저가 땡처리’ 

로직과 상충하는 지점이 다수 존재하였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가 확인됨에 따라, 본 팀이 인터뷰에서 핵심적으로 

확인하고자 했던 ‘재고 처리 경로’나 ‘자기 잠식 방지 프레이밍’과 

같은 질문은 해당 유통 환경에서는 유효성이 낮아졌다. 다시 말해, 여행

사가 재고를 보유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소진하는 모델을 전제로 설계된 

공급·가격 알고리즘은 현행 유통 구조와 괴리가 있었으며, ScholasTix

의 핵심 경쟁력을 해당 경로에서 직접 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

에 본 팀은 본 인터뷰를 통해 “여행사 기반 저가 재고 처리”가 플랫폼

의 핵심 공급 모델로 적합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해당 경로를 주된 공급

원으로 상정한 설계 가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도출하였다. 결과적으

로 본 자문은 실무 인사이트를 추가 확보하기보다, 초기 가설의 전제 오

류를 조기에 발견하여 탐사 방향을 조정하게 한 검증 단계로 기능하였으

며, 본 팀은 추가 논의 없이 자문을 종료하였다.

5번 김준희 교수

소속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

일시  2025년 9월 14일

자문 목적

김준희 교수는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소속의 공연예술 시장 
연구자로서, 본 탐사에서는 한국 뮤지컬 시장의 가격 형성과 
반복 관람 중심 소비 구조가 신규 관객 유입을 어떻게 제약하
는지 진단하고 학생 인증 기반 티켓 플랫폼(ScholasTix) 의 
설계 요건을 자문하기 위해 의견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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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탐사는 한국 뮤지컬 시장이 반복 관람 중심의 소비 구조로 고착되는 

과정과, 그 결과로 대학생 및 청년층의 첫 관람 진입 장벽이 강화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또한, 본 연구는 가격 상승, 정보 

접근의 편중, 관람 문화의 폐쇄성이 상호작용하며 ‘가격 상승–신규 관

객 유입 감소–기존 팬덤 의존 심화’라는 악순환을 형성한다는 문제의식

을 전제로 한다. 이에 잔여 좌석이라는 소멸성 자산을 청년층에게 연결

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학을 허브로 한 학생 인증 기반 티켓 플랫폼

(ScholasTix)의 제도적 설계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국내 탐사 

단계에서는 ScholasTix 구상이 단순 할인 제공을 넘어, 시장 구조와 제

작·유통 관행, 소비자 구성, 가격 결정 논리, 초심자 경험 설계까지 포

괄하는 구조적 해결책이어야 한다는 점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실증적 관찰이 가능한 논점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본 연구팀은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 김준희 교수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김 교수는 공연예술 시장을 제도와 구조의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연

구자로서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동시에 공연 산업 현장에서의 실무 경험

을 토대로 할인 제도 운용과 가격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을 구체

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인터뷰이로 판단되었다. 특히 김 교수 자문은 한

국 뮤지컬 시장의 가격·수요 논의가 감상이나 인상비평에 머무르지 않

도록, 이해관계자 배치와 운영 제약 조건을 기준으로 핵심 쟁점을 정리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김준희 교수는 한국 뮤지컬 시장이 ‘판매량 대비 실제 관람자 수가 제

한되는’ 반복 관람 중심 구조를 띤다고 진단하였다. 동일 관객이 다회

차를 구매하는 관행이 강해 티켓 판매량이 커 보이더라도 신규 관객 풀

은 좁게 유지되기 쉽고, 이 구조가 시장 외연 확장을 제약한다는 것이

다. 또한 공연예술은 회차마다 경험이 달라지는 특성을 지니며, 그 미세

한 차이가 반복 관람 동기를 강화하여 내부 규범과 취향이 강화되는 자

기완결적 소비 환경을 형성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진단은 ‘신규 관

객 유입 단절’이 단순한 마케팅 실패가 아니라 시장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 구조는 대학생·청년층의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고 해석된다. 김 교수는 대극장 뮤지컬이 소비 장면에서 사치재적 성격

이 강하게 나타나며, VIP 고가 좌석이 과시적 소비로 재현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청년층의 가격 부담을 증폭시키는 동시에 ‘처

음 가는 공연장’을 일상적 문화소비가 아닌 높은 허들로 인식하게 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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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인이 된다. 다만 김 교수는 공연 관람이 개인에게 부여되는 가치에 

따라 지출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언급하며, 가격은 고정된 장벽

이라기보다 제도 설계와 경험 설계에 의해 완화 가능한 변수임을 시사하

였다. 이는 ScholasTix가 단순 가격 인하 논리로 설계되기보다, 청년층

이 체감하는 진입 비용(탐색 비용, 불확실성, 실패 위험)을 함께 낮추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강화하였다.

 김 교수는 소극장 영역에서의 진입 장벽을 정보·문화적 코드의 문제로 

확장해 설명하였다. 일반 관객은 작품의 존재 자체를 알기 어렵고, 매니

아 집단은 관람 방식과 암묵지를 공유하는 경향이 있어 초심자에게는 웃

음 포인트, 관람 규범, 작품 수용 방식이 낯설게 체감될 수 있다는 것이

다. 이 진술은 ScholasTix가 할인 제공을 넘어서 ‘정보 접근 경로’와 

‘초심자 친화적 안내 및 학습·경험 설계’를 포함해야 한다는 탐사 방

향을 뒷받침하였다.

 할인 제도와 가격 정책의 경직성에 대해서도 김 교수의 진술은 탐사 목

적에 직접적인 근거를 제공하였다. 김 교수는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

가 원캐스트 중심 운영으로 판매 실험과 제도 운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반면, 한국은 다중 캐스팅 구조로 인해 동일 작품이 회차별로 ‘서로 다

른 상품’처럼 인식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로 인해 특정 회차 할인이나 

유연한 가격 운영이 팬덤 반응, 수요 편차, 이해관계 조정 문제로 즉각 

어려워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개별 제작사·극장 단위의 자율 할인만

으로는 확산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진단은 한국

형 대안이 비교적 중립적이고 표준화된 운영 주체, 즉 대학 또는 대학–

지자체 연계 허브를 필요로 한다는 논리를 강화하였다.

 해외 사례(TKTS, 러시, 로터리 등)에 관해서도 김 교수는 중요한 현실 

조건을 제시하였다. 해당 제도는 공익 담론만으로 작동한 것이 아니라 

저수요 시기 잔여 좌석을 판매하기 위한 실용적 장치로 출발하였으며, 

‘잘 팔릴 때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ScholasTix는 해외 제도를 단순 복제하기보다, 잔여 좌석의 효율적 배

분과 청년층 접근성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도록 상시적 경로를 설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대학 기반 인증·정산·파트너십 구조가 필요하다는 결

론으로 연결된다. 또한 김 교수는 한국과 미국의 공연 지리·집적 조건

이 달라 단순 이식에는 한계가 있음을 언급하며, 한국에서는 대학이 생

활권 기반의 접근 경로로 기능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

해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티켓 가격 상승과 가격 저항이 동시에 나타나는 



35

국면에서 청년층의 여가 소비가 여행·스포츠 등 대체재로 이동할 가능

성을 지적하였다. 이는 청년층 대상 접근성 정책이 일회성 이벤트나 단

발 할인에 머물 경우 지속 가능성이 낮으며,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혜

택 경로와 경험 설계를 갖춘 플랫폼 형태로 구축되어야 함을 뒷받침한

다. 종합하면 김준희 교수 자문은 반복 관람 중심의 매니아 구조, 정

보·문화적 진입 장벽, 다중 캐스팅에 따른 가격 정책의 경직성, 잔여 

좌석 제도의 구조적 한계가 결합된 환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동시

에 이러한 조건은 학생 인증, 정보 도달, 잔여 좌석 배분 및 정산을 표

준화하는 대학 기반 플랫폼으로 ScholasTix를 제도화할 필요성을 강화

하는 근거로 기능하였다.

6번 최승연 평론가

일시 2025년 9월 10일

자문 

목적

최승연 평론가는 영국과 한국에서의 학문적 배경을 바탕으로 
관객 경험과 시장 구조의 관계를 분석해 온 전문가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청년층의 첫 관람 진입 장벽이 어떻게 
강화되는지를 진단하고 ScholasTix의 제도 설계 방향을 
자문하기 위해 의견을 구했다.   

 

  본 탐사는 한국 뮤지컬 시장이 매니아 중심의 반복 관람 구조로 고착

되는 원인과, 그 결과로 대학생 및 청년층의 첫 관람 진입 장벽이 강화

되는 과정을 분석한 뒤, 잔여 좌석을 청년층에게 연결할 수 있는 제도적 

경로로서 대학 기반 학생 인증 플랫폼(ScholasTix)의 설계 가능성을 탐

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국내 탐사 단계에서는 단순한 가격 논쟁을 넘

어, 관객 구성과 소비 패턴, 극장 규모에 따른 관람 문화의 규범화, 할

인 제도의 운용 현실이 어떤 방식으로 신규 관객 유입을 제약하는지 점

검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다. 특히 본 연구는 가격 장벽과 문화적 장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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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된 변수가 아니라 상호 증폭하며 시장의 폐쇄성을 강화한다는 가설

을 전제로 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현장 기반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

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정교화하기 위해 본 연구팀은 뮤지컬 평론가 

최승연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최 평론가는 시장을 흥행 성패나 작품 평

가로만 설명하기보다, 관객 공동체가 형성하는 규범과 소비 관행의 반복

성, 극장 규모와 작품 양식이 만들어내는 관람 조건을 결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가 설정한 청년층 진입 장벽은 가

격뿐 아니라 관람 문화와 정보 접근성의 문제로도 나타나므로, 이를 구

체적 사례와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외부 관찰자의 시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최승연 평론가는 한국 뮤지컬 시장의 관객 구성이 극장 규모와 작품 성

격에 따라 뚜렷하게 분화되어 있다고 진단하였다. 특히 중소극장 시장은 

특정 배우와 작품을 반복 관람하는 코어 관객의 영향력이 매우 크며, 중

소극장에서는 20~30대 여성 관객 비중이 높게 체감되고 특정 출연진의 

팬덤이 형성된 경우 중장년층 관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한다고 설

명하였다. 반면 대극장 레퍼토리는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다양하고 일반 

관객 유입이 더 관찰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 시장은 반복 관람(n차 

관람)을 전제로 움직이는 특수성이 강해 코어 관객이 ‘몇 번을 보느

냐’가 흥행을 좌우하며, 총매출은 대극장에 집중되지만 공연 건수는 대

학로 중심의 중소극장이 압도적으로 많아 시장이 이원화되어 있다고 정

리하였다. 이 같은 구조는 제작자가 코어 관객의 선호를 자극하는 기획

으로 수익을 확보하려는 합리적 선택과 맞물리며, 결과적으로 신규 관객 

확장 전략이 더 어려워지는 환경을 형성한다고 평가하였다.

 평론가는 문화적 장벽이 초심자 유입을 실제로 가로막는 방식도 구체적

으로 제시하였다. 중소극장은 관람 집중도가 높고 좌석 간격이 좁아 작

은 움직임도 방해가 되기 쉬워 엄격한 관람 규범이 강화되는데, 이 규범

이 초심자에게 과도한 위축과 모욕감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았다. 더 나아가 ‘머글(초심자)–덕후(코어 관객)’ 구도가 관객 공동

체 내부에서 규범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일부 코어 관객이 관

람 시 두 앤 돈트를 불문율처럼 규제하고 타 관객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이 과정이 관람을 즐거움이 아니라 검열과 긴장

으로 바꾸어 초심자에게 특히 부담이 된다고 보았다. 다만 이러한 현상

은 관객 태도만으로 환원하기보다 공연 양식, 극장 규모, 서사 집중도 

등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문화적 조건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

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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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장벽과 관련하여 최승연 평론가는 티켓 가격 논쟁이 예민해진 이

유를 반복 관람 욕구와 연결지어 해석하였다. 코어 관객은 선호 작품의 

캐스트 조합을 ‘전부’ 확인하려는 성향이 강하고, 가격 인상은 반복 

관람을 직접적으로 제약하므로 가격 이슈가 크게 부각된다는 논리이다. 

반면 연 1~2회 이벤트성으로 관람하는 관객에게는 현재 가격대가 타 소

비(고가 외식 등)와 비교해 절대적으로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

각도 제시하였다. 결국 가격 문제는 소비 패턴에 따라 체감이 달라지며, 

신규 관객에게는 ‘보고 싶지만 비싸서 어렵다’는 진입 장벽으로, 코어 

관객에게는 ‘반복 관람이 막힌다’는 제약으로 다르게 작동한다고 정리

할 수 있다.

 한편 최승연 평론가는 가격 정책을 손대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도, 한국 시장에 잔여 좌석을 유연하게 전환하는 제도화된 할인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개선 과제로 제안하였다. 영국에서 경험한 스탠바이 티

켓, 리턴 티켓처럼 마지막 순간에 남는 좌석을 큰 폭으로 할인해 현장 

대기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 관객 접근성을 높이고 극장에도 수익이 되

는 구조라고 설명하였다. 한국은 끝까지 안 팔리는 좌석을 유연하게 전

환하기보다 소진 실패로 귀결되는 경향이 있어 아쉽다고 평가하였다. 또

한 학생 할인은 일부 제작사에서 단발적으로 구현되고 있으나, 대학과의 

제휴를 통해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는 사례가 더 넓게 확산될 필요가 있

다고 보았다. 더불어 로터리 제도 등 해외에서 일반화된 접근 장치가 국

내에도 도입될 필요가 있으며, 도입 시 반응이 클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 논의는 대학을 허브로 한 학생 인증 기반 플랫폼이라는 본 탐사 구상

과 직접적인 접점을 형성하였다.

 김준희 교수 자문과 최승연 평론가 자문은 한국 뮤지컬 시장의 진입 장

벽이 단일 요인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접점을 이룬다. 김준희 

교수의 논의가 반복 구매자 중심의 시장 구조가 가격 정책과 운영 관행

을 기존 수요 유지에 유리한 방식으로 정렬해 왔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최승연 평론가의 논의는 그 구조적 한계가 관객 경험 차원에서 어떻게 

‘입문자에게 불리한 환경’으로 체감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특

히 관객 구성의 편중과 팬덤 중심 소비 패턴, 엄격한 관람 규범과 암묵

지, 그리고 잔여 좌석 활용의 경직성이 결합할 때 접근성은 간헐적 할인 

이벤트에 의존하게 되며, 대학생·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유입·정착하기 

어려워진다는 진단이 제시된다.두 인터뷰를 종합하면, 한국 뮤지컬 시장

의 핵심 과제는 신규 관객이 첫 관람을 시작하고 반복 관람으로 전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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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로를 제도적으로 설계하는 데 있다. 김준희 교수의 구조 진단이 

‘왜 기존 방식으로는 확장에 한계가 발생하는가’를 설명한다면, 최승

연 평론가의 현장 진단은 ‘그 한계가 관객의 체감 경험에서 어떻게 장

벽으로 작동하는가’를 제시한다. 따라서 본 탐사의 ScholasTix 구상은 

단순 할인 확대가 아니라, 대학을 허브로 학생 인증, 잔여 좌석 배분, 

정산, 정보 제공, 초심자 친화적 경험 설계를 하나의 운영 체계로 통합

하여 첫 관람의 비용과 불확실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당화된다. 이는 

문제 인식을 선명히 하고, 동시에 제도적 해결 필요성을 부각하는 근거

로 기능한다.

표 2. 국내 공연 예술 및 경영 전문가 인터뷰 핵심 요약

전문가 핵심 진단 및 제언 적용 포인트

최동원�
교수

"Hey� Young"처럼�검증된�금융�인프라�활용� � � � 및�
실질적� 인센티브�설계

비즈니스�모델�
타당성�확보

김준희�
교수

판매량�대비� 실질� 관객�풀의� 협소함�지적� � � � � � 잔여�
좌석의�제도화된�배분� 강조

상시형�경로�설계�
근거

최승연�
평론가

중소극장�중심의�문화적�장벽(관람� 규범)� 완화� � � � 및�
유연한� 가격�정책� 제안

초심자�친화적�
경험�설계

이주영�
대표

물리적·심리적�귀찮음(기회비용)� 해소� � � � � � � � � � 및�
체험형�콘텐츠�확대�제안

마케팅�전략�
다변화

김은희�
교수

‘공연예술’이라는�포괄� 용어와�실제� ‘뮤지컬’� 중심� 연구�
간� 불일치�해소� 제안�

단계적�확장�
로드맵�명시

백준원�
대표� (가명)

여행사�재고� 처리� 전제의�시장� 구조�불일치�확인�및�
공급� 모델� 재설정�필요성�인식

선매입·재고� 기반�
로직�배제�

'한국형 ScholasTix' 설계를 위해 국내 전문가들로부터 얻은 전략적 

시사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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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해외�현지�탐사�및�사례�분석

1.� NYTW� (New� York� Theatre� Workshop)

기관�소개
NYTW� (New� York� Theatre� Workshop)� 는�뉴욕의�대표적�
비영리�극장으로,� 학생·청소년�대상�파트너십�프로그램과�저가�
티켓�제도를�운영한다.

일시 2026년� 1월� 13일

방문�목적
학생·청년층의�첫� 관람�진입�장벽을�낮추기�위해� (NYTW)� 가�
운영하는�학생�매티네,� 잔여�좌석�할인,� 학교·방과�후� 교육,� 복지에�
대해�질문하기�위해�방문하였다.

 본 해외 탐사는 뉴욕의 대표적 비영리 극장인 New York Theatre 

Workshop(이하 NYTW)을 방문하여, 학생·청년층의 공연예술 접근성을 

제고하는 운영 철학과 프로그램 구조, 그리고 잔여 좌석을 활용한 가

격·발권 전략의 실무적 설계를 심층적으로 관찰하였다. 탐사의 1차 목

적은 관람 비용과 정보·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청년층의 첫 관람 경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비영리 기관이 어떠한 방식으로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이를 장기 관객 및 예비 창작자 양성으로 연결하는지 확인하는 

데 있었다. 특히 본 연구가 구상하는 ScholasTix(대학 기반 잔여 좌석 

공유 플랫폼)가 ‘가격 인하’에 그치지 않고 ‘첫 경험의 제도적 보장–

재방문 동기 형성–참여 심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NYTW는 핵심 비교 대상으로 설정되었다. 현장 탐사 및 관계자

(Psacoya Guinn, Marty 등) 인터뷰는, 접근성 정책이 단순 할인에 머무

르지 않고 교육·참여 프로그램 및 평가·환류 구조와 결합될 때 지속 

가능한 관객 생태계로 확장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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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 결과, NYTW 운영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대상 설정과 개입 방

식의 의도성이었다. NYTW는 현재 고등학생 연령대(9~12학년)를 주요 타

깃으로 설정하고, 고등학교 협력 또한 필요 기반(need-based)으로 설계

하였다. 즉 예산과 자원이 충분한 유명 예술학교가 아니라 브롱크스·브

루클린 외곽 등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지역의 공연예술 특성화 학교

를 중심으로 시 전역 6개 학교와 지속적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단순 확장 전략이 아니라 교육·문화 자원 접근성이 낮은 집단에 

자원을 우선 배분함으로써 공익성을 강화하는 개입으로 해석되었다. 동

시에 동일 우편번호권 내 지역 학교(Gramercy Arts High School, Lower 

Manhattan Arts Academy)와의 협력도 병행하되, 전체적으로는 외곽 지

역 중심으로 파트너십이 집중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운영 원리

는 한국형 모델 설계 시 지자체가 취약 집단 선정 기준과 효과 측정 지

표를 제공하고, 대학 및 지역 공연장과 함께 우선 지원 대상을 구조화하

는 방식으로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프로그램 운영은 크게 학교 방문형과 극장 내 상주형(방과 후 프로그

램)으로 구분되었다. 학교 파트너십에서는 NYTW가 학교로 직접 방문하여 

교육 예술가(teaching artists)를 투입하고, 연극적 기술(연기, 셰익스

피어, 무대 격투 등)을 기반으로 한 다회기 워크숍(총 14회 내외)을 제

공하였다. 이는 ‘티켓 접근성 제공–워크숍 제공–교사·학교의 참여 보

장’이라는 상호 교환 관계로 설계되어 있으며, 극장 측이 단순 관람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학교 교육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반면 방과 후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극장으로 직접 방문

하여 심화된 제작·창작 경험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Youth 

Artistic Instigators는 9월부터 4월까지 약 8개월간 운영되는 청소년 

앙상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실제 극장 공간에서 공연을 제작하고 무

대에 올리는 구조였다. 현장 확인 결과 학생들은 전문 연출·조명·의상 

등 실제 제작 환경을 경험하고, 가족·친구를 초청해 결과물을 발표하

며, 프로필 사진(헤드샷) 제공 등 진로 탐색과 실무 경험을 연결하는 지

원을 받았다. NYTW 측은 아직 사례비 지급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향후 지급을 목표로 검토 중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청년층의 참여를 

단순 체험이 아니라 창작 활동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되었다. 프로그램 규모 또한 ‘충분히 크되 밀도 

있는 지도와 관계 형성이 가능한 수준’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Youth 

Artistic Instigators는 작년 기준 약 17명(과거 20명 이상 참여 사례 

존재)으로 운영된다고 설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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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핵심 프로그램인 Mind the Gap은 세대 간 소통을 기반으로 한 

창작 프로그램으로, 고등학생과 노년층이 짝을 이루어 서로의 삶에서 출

발한 희곡을 집필하고 최종적으로 전문 배우가 작품을 낭독하는 방식으

로 구성되어 있었다. 참여자는 온라인 등록과 줌 인터뷰를 통해 선발되

며, 청소년과 노년층의 상호 적합성(연결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이 이루어진다고 설명되었다. 규모는 보통 학생 6명과 노년층 6명으로 

유지되며, 참여자 간 상호작용의 질을 중시하는 설계가 특징으로 확인되

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뉴욕 내 운영을 넘어 미국 전역 및 런던·칠

레 산티아고 등 해외에서도 실시된 경험이 있으며, 전국 단위 커리큘럼

으로 확장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표준화 가능한 

교육 모듈’이 지역 적용을 통해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한국형 

ScholasTix 모델에서도 관람 전후 교육 모듈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논

리를 뒷받침하였다.

 가격·발권 전략과 관객 육성 철학에 관해서 NYTW는 학생 매티네

(Student Matinee) 티켓을 10달러에 제공하고, 내부 프로그램 참여자에

게는 시즌 전체 공연 관람을 무료로 개방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었다. 

관계자들은 이를 단순 할인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 관객 양성을 위한 투

자로 규정하였다. 현재 상연 중인 작품(Tartuffe)의 평균 티켓 가격이 

100달러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10달러 티켓은 과감한 장벽 완화에 해당하

며, 전문 공연을 본 경험이 없는 학생에게 존재하는 ‘하고 싶다–해본 

적 없다’의 간극을 줄이는 장치로 기능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관람 

경험은 연기 지망생뿐 아니라 의상, 무대 기술, 무대감독 등 다양한 직

무로 관심을 확장시키며, 결과적으로 공연예술 생태계의 인력 기반을 넓

힐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본 탐사에서 주목한 점은 가격 정책이 ‘싸

게 보는 경험’에 머무르지 않고 토크백, 사전·사후 워크숍, 제작 현장 

접근 프로그램(Casebook) 등과 결합되어 관람 경험의 의미화를 구조적

으로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는 ScholasTix가 잔여 좌석 연결

을 넘어 관람 경험의 질과 재방문 동기 형성을 제도적으로 설계해야 한

다는 탐사 목적과 직접 연결된다.

 잔여 좌석을 활용한 유연한 접근성 정책으로는 CheapTix 제도가 운영되

고 있었다. CheapTix는 예술가, 시니어, 학생, 지역 주민 등이 막판에 

남는 좌석 또는 마지막 순간 티켓을 25달러 수준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소멸성 자산(빈 좌석)을 효율적으로 전환하는 운영 논리

에 기반하였다. 더불어 프리뷰(Preview) 공연 회차의 할인 운영이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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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word of mouth)을 촉진하는 전략으로 활용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즉 초기 회차에 접근성을 높여 관객을 확보하고, 관객의 자발적 확산을 

통해 장기적 수요를 견인하는 구조가 존재하였다. 이는 잔여 좌석을 연

결하는 플랫폼 설계에서 ‘언제, 어떤 회차에, 어떤 집단에게’ 접근성

을 집중할 것인지(타기팅과 타이밍)가 핵심 변수임을 보여준다.

 교육기관 및 커뮤니티 파트너십 구조는 교육(Education) 측면과 참여

(Engagement) 측면으로 구분되어 설명되었다. 교육 측면에서 NYTW의 기

대는 비교적 단순하며, 교사가 학생 매티네에 참여하고 학교가 NYTW를 

초청해 총 14회의 연극 기반 워크숍을 운영하는 방식이었다. 참여 측면

에서 대학과의 협력은 BMCC와 2년째 파일럿 형태로 진행 중이며, 티켓 

제공과 더불어 마스터클래스를 제공하는 구조였다. 작년에는 시즌 기획

과 극장 운영, 올해는 모금과 개발을 주제로 한 워크숍이 제공되었으며, 

NYTW는 많은 자원을 제공하는 대신 학생들의 실제 참여와 필요 시 평가 

보고서·추천사 제출을 통해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밝

혔다. NYU와는 초기 논의 단계이며, 기관 규모와 교육 과정의 특성을 고

려해 더 깊이 있는 협력 구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커뮤니티 참여 

측면에서는 시즌별 작품의 주제와 연결되는 단체와 협력하여, 관객이 무

대 위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이 소개되었다(예: 

Saturday Church와 관련 커뮤니티 단체 협력).

 프로그램의 영향력 평가는 즉각적 피드백 수집과 구조 개선으로 이어지

는 환류 체계로 제도화되어 있었다. 관계자들은 학생 매티네 직후 토크

백 이후 학생들의 소감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공연 전·후 워크숍을 운

영하며, 공연 후에는 서면 설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만족도 

확인을 넘어 프로그램 환경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근거

로 활용된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과거에는 교육 담당자가 질문을 주도하

는 형식적 토크백이 운영되었으나, 설문과 현장 관찰을 바탕으로 현재는 

학생들이 직접 질문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학생을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전환하는 변화이며, ScholasTix가 설계

해야 할 관람 이후 참여 심화의 방향과 정합적이다.

 마지막으로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NYTW는 공동 제작

(co-production)과 상업 프로듀서 협업을 통해 높은 제작비 부담을 분

산하고 있었으며, 예산을 기관의 가치 우선순위를 드러내는 ‘도덕적 문

서(moral document)’로 규정하였다. 커뮤니티 참여 예산이 과거 1만 

달러 수준에서 최근 4만 달러 이상으로 증액된 사실은 접근성과 참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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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핵심 가치로 재설정되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기능하였다. 종합

하면 NYTW 사례는 대상 설정의 공익성, 가격 장벽 완화, 교육적 개입, 

평가·환류, 재정 구조가 결합될 때 청년층의 첫 관람 경험을 안정적으

로 확대하고 이를 장기 관객 및 예비 창작자 육성으로 연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로 정리되었다.

1.NYTW� (New� York� Theatre� 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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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DF(Theater� Development� Fund)

  본 해외 탐사는 TDF(Theatre Development Fund)가 운영하는 TKTS 시

스템을 중심으로, 잔여 좌석을 공익적 접근성 정책과 결합하여 시장 내

에서 안정적으로 작동시키는 운영 논리와 실무 메커니즘을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TDF는 1968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서 “모든 이가 공

연예술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신념 아래, 극장을 더 저렴하고 접근 가

능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을 핵심 미션으로 삼아왔다. TDF의 대표 프로그

램인 TKTS 부스는 1973년에 시작되었으며, 당시 뉴욕시와 브로드웨이가 

경기 침체 및 치안 문제로 관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타임스퀘

어로 사람들을 다시 유입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1904년경 타임스퀘어 인근에서 반값 티켓을 판매했던 역사적 사례에서 

착안하였고, 초기에는 제작사들이 실패를 우려하여 소극적이었으나 TDF

가 미션의 일환으로 이를 감당하며 50년 이상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정

착시켰다. 오늘날 TKTS는 단순한 할인 창구를 넘어, 잔여 좌석의 효율적 

전환을 통해 공연 생태계의 수요 기반을 넓히는 문화적 인프라로 기능하

고 있다.

 현장 인터뷰에 따르면 TKTS의 운영은 디지털 정보 제공과 오프라인 구

매 경험의 유기적 결합으로 설계되어 있다. 공식 앱은 실시간 공연 리스

트, 할인율,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채널’로 기능하며, 부스 오

기관�소개
Theatre� Development� Fund는� 1968년� 설립된�뉴욕의�비영리�
단체로,� 1973년� 시작한TKTS� Booth를� 통해�당일�할인�티켓을�
제공하며�공연예술�접근성�확대를�핵심�미션으로�운영한다.

일시 2026년� 1월� 14일

방문�목적
TKTS� 부스의�당일�잔여좌석�할인�운영�논리,� 참여�제작사·극장�
설득�구조,� 그리고�이� 모델이�청년층�접근성과�수익성�균형에�
미치는�효과를�질문하기�위해�방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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픈 약 30분 전부터 당일 정보를 게시하여 관객이 사전에 선택을 좁힐 수 

있도록 돕는다. 다만 구매는 현장 부스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으

며, 이는 “쉽게 접근하되 무분별한 대량 구매나 시장 교란을 통제한

다”는 운영 원리와 연결된다. 현장에서는 오픈 전 대기 줄이 형성되지

만, 특정 시간대에는 티켓이 남아 있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식

으로 수요가 분산되기도 한다. 티켓은 일반적으로 오케스트라석이나 전

면 메조닌 등 비교적 우수한 좌석부터 순차적으로 제공되어, 할인 구매

가 곧 ‘낮은 경험’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또한 7일 

이내에 구매한 TKTS 영수증이 있는 경우 전용 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 

Fast Pass 제도를 운영하여 재방문 관객의 편의를 높이고, 제도의 반복 

이용을 유도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었다.

 고객 서비스 측면에서 TKTS는 ‘소통’을 핵심 가치로 제시하였다. 복

잡한 타임스퀘어 환경에서 직원들은 관객이 창구에 도착하기 전에 작품

의 성격, 가족 친화성 여부 등을 간단히 안내하는 ‘Theater 101’ 방

식의 설명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관객이 현장에서 느끼는 정보 불확실

성을 낮추고 의사결정 시간을 단축시킨다. 이는 접근성 측면의 효용뿐 

아니라, 거래 속도를 높여 판매 기회 손실을 방지하는 운영 효율의 논리

와도 결합되어 있었다. 특히 장애인 관객에 대해서는 대기 없이 창구로 

안내하고 직원이 극장에 직접 연락하여 휠체어석 등 적절한 좌석을 할인 

가격으로 확보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등, 접근성 정책이 ‘가격’뿐 아니

라 ‘이용 가능성(서비스·좌석·동선)’의 차원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자막 앱(GalaPro)이나 오디오 

번역 서비스 제공 공연을 상시 관리하고, 언어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무용 중심 공연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정보 접근성을 확장하고 있었다.

 TKTS는 브로드웨이 생태계의 선순환을 돕는 전략적 플랫폼으로도 작동

하고 있었다. 인터뷰에서는 인지도가 낮은 신작이나 입소문이 필요한 작

품에 ‘테스트 관객’을 유입시켜 초기 동력을 제공하는 기능, 장수 공

연의 경우 관광객 수요와 결합해 장기 상연을 보완하는 기능, 그리고 스

타 배우 부재 등으로 발생하는 수요 공백을 할인 티켓으로 흡수해 운영 

효율을 높이는 기능이 함께 제시되었다. 즉 TKTS는 단순히 “싼 티켓을 

파는 장치”가 아니라, 수요가 불안정한 구간에 관객을 배치하여 시장의 

변동성을 완충하는 장치로 해석될 수 있었다.

 TDF는 부스 운영을 넘어 교육·자원 공유·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을 통

해 문화 향유층 확대를 추진하고 있었다. 예컨대 매년 1만 명 이상의 고

등학생을 초대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극장에 대한 정서적 장벽을 낮

추는 계기로 기능하며, 10만 벌 이상의 의상을 전국 학교 극단에 저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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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대여하는 퀸즈 의상 컬렉션은 예술 활동의 기반 자원을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접근성을 확장하고 있었다. 또한 참전 용사를 위한 무료 티켓 

지원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

며, 최근에는 예술 참여를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적 처방(social 

prescription)’으로 보고 이를 의학적으로 추적하는 연구에도 참여하

는 등 공연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장하려는 방향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한국형 대학 기반 티켓 허브 모델 구축을 위해 

몇 가지 핵심 조건을 제시하였다. 첫째, 필라델피아나 도쿄의 부스 라이

선스 사례처럼, 제도 도입 전 극장·제작사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판매

할 티켓(공급 재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신뢰 유지의 최우선 과

제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한국의 팬덤 문화 환경에서는 ‘할인=덤

핑’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할인 티켓을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잔여 좌석을 사회적 자원으로 전환하는 합리적 경로로 프

레이밍하는 소통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셋째, 초심자에게는 공연을 

‘스타 소비’가 아니라 ‘스토리 기반 경험’으로 인식시키는 안내가 

유효하며, 이는 정보 장벽과 심리적 장벽을 동시에 낮추는 방식으로 작

동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종합하면 TDF·TKTS 사례는 잔여 좌석을 단

순 가격 인하가 아니라 정보 제공, 경험 설계, 재방문 유도, 취약 집단 

지원을 결합한 ‘상시 접근성 인프라’로 구현한 모델이며, ScholasTix 

설계에서도 공급 안정성, 프레이밍, 현장 서비스, 재방문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함을 보여주는 실증적 근거로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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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DF� (Theatre� Development� Fund)

TDF에서�운영중인� TKTS� 시스템을�시연중이다.�

본� 탐사팀은�이후� TKTS를�통해� 뮤지컬� <시카고>와� <하데스타운>을�관람했다.� 할인율은�

20~50퍼센트였으며,� 70달러�선에서�브로드웨이�티켓을�구매할�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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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CC� Theater

기관�소개
MCC� Theater는� 뉴욕의�비영리�극장단으로,� 관객�서비스를�
중심으로�티켓�판매와�안내를�체계화하고Spektrix같은�시스템을�
활용해�웹사이트�예매와�할인�적용을�운영한다.

일시 � 2026년� 1월� 15일

방문�목적
대학생·초심자�관객을�늘리기�위해�극장이할인�코드,� 온라인�예매,�
당일�잔여�좌석�처리를�어떤�방식으로�운영하는지�질문하기�
위해MCC� Theater를� 방문하였다.

 본 해외 탐사는 뉴욕 기반의 비영리 극장 MCC Theater(이하 MCC)를 방

문하여, 관객 서비스 중심의 운영 구조, CRM 기반 티켓팅 시스템, 그리

고 러시·학생 프로그램을 결합한 청년 접근성 확대 전략을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탐사는 특히 ScholasTix 모델이 ‘잔여 좌석의 저가 

전환’이라는 기능을 구현할 때, 현장에서 요구되는 발권·고객관리·현

장 운영 프로세스가 어떠한 형태로 결합되어야 하는지를 점검하는 과정

이었다. MCC는 매표소, 하우스 매니저, 어셔를 포함한 프런트 오브 하우

스(Front of House) 팀을 관객 서비스 부서 산하에서 유기적으로 운영

하며, 자체 제작 공연뿐 아니라 임대 공연에서도 일관된 관객 경험을 제

공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또한 일반 관객뿐 아니라 언론 리뷰, 배

우 지인 등 VIP 성격의 ‘하우스(House)’ 고객까지 포괄하여 관리하는 

방식은, 티켓 판매가 단순 거래가 아니라 관계 관리와 운영 신뢰를 기반

으로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되었다. 더불어 MCC는 자체 공연

장 외에도 카네기 홀, 해머스타인 볼룸 등 외부 공간에서 베네핏 갈라 

쇼와 같은 이벤트를 운영하며 지역 사회와의 접점을 넓히고 있었다.

 기술적 기반으로 MCC는 Spektrix(스펙트릭스)라는 CRM 기반 티켓팅 시

스템을 활용하고 있었다. 해당 시스템은 웹사이트 내 티켓 가용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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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코드 생성, 할인 적용 등 발권 관련 핵심 기능을 통합 처리하며, 

팬데믹 이후 온라인 판매 구조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고 설명되었다. 이러한 디지털 기반의 통합 시스템은 ScholasTix가 학

생 인증·할인 적용·정산을 연동하는 플랫폼을 설계할 때, ‘할인 정

책’ 자체보다도 그 정책을 안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운영 인프라(재

고 관리, 코드 관리, 채널 분기, 데이터 기록)가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

하였다.

 관객 서비스 매니저 호세(Jose)는 MCC의 티켓팅 정책과 할인 제도를 구

체적으로 설명하였다. MCC는 TodayTix 앱과 협업하여 매일 오전 9시에 

오픈되는 디지털 러시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되었다. 이와 별개로 공연 시작 2시간 전부터 현장 

매표소에서 잔여석에 한해 판매되는 학생 러시(Student Rush)와 일반 

러시(General Rush)가 존재하였다. 학생 러시는 학생증 1매 기준 1인 

25달러로 책정되며, 학생증이 없는 동행인을 위해 35달러의 일반 러시 

가격을 별도로 제안하여 동반 관람의 문턱을 낮추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

다. 만약 전석 매진으로 러시 티켓이 없을 경우에는 구독자 취소표를 판

매하는 취소 줄(Cancellation line)을 운영하며, 이때 가격은 공연에 

따라 69달러 또는 정가로 책정된다고 설명되었다. 이 운영 방식은 “잔

여 좌석은 러시로, 취소표는 별도 라인으로”라는 채널 분기를 통해 재

고 유형에 따라 가격·배분 규칙을 달리하는 점에서, 잔여 좌석 기반 제

도 설계의 실무 원리를 보여주는 사례로 정리될 수 있었다.

 학생 마티네(Student Matinee) 프로그램은 뉴욕시 공립 고등학교 학생

을 주요 타깃으로 하며, 기금 후원을 통해 10달러 내외의 저렴한 가격 

또는 무료로 티켓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인터뷰에서는 

무료 티켓의 경우 노쇼(No-show) 비율이 높아 운영 효율이 저하된다는 

점이 강조되었고, 책임감 부여를 위해 최소 5~10달러 수준의 비용을 지

불하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실무적 조언이 제시되었다. 학교 모집은 

주로 기존 관계가 형성된 교사 및 가이던스 카운슬러와의 직접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청 양식을 제출받아 공립학교 학생에게 우선순위를 

두어 배정하는 방식이 적용된다고 설명되었다. 이는 단순 홍보보다 “관

계 기반 모집”이 지속성과 참여율을 좌우한다는 점을 시사하며, 한국형 

모델에서도 대학·학교 채널을 통한 상시 홍보와 참여자 책임 설계가 중

요하다는 결론으로 연결된다.

 MCC는 단순 관람 지원을 넘어 Youth Company라는 심화 교육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었다.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직접 극작을 하고 전문 배우

들과 낭독회를 여는 Playwriting Lab과, 학생들이 협동하여 창작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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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올리는 Performance Lab으로 구분되었다. 이 과정은 무료로 제공될 

뿐만 아니라, 이수 학생에게 250달러의 활동비를 지급하여 참여를 ‘단

순 체험’이 아니라 ‘기여’로 인정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또한 

브루클린 이스트 플랫부시 지역 학교와 연계한 Brooklyn Youth Company

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 사회로 확장하고 있었으며, 이는 접근성 

정책이 특정 극장 내부에 국한되지 않고 생활권 단위로 확장될 수 있음

을 보여주는 사례로 정리되었다.

 프로그램의 성과 지표로 MCC는 학교와의 지속적 관계 유지, 학생들이 

Youth Company로 유입되는 비율, 극장 내 젊은 관객층의 가시적 증가 

등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학교 측 참여를 가로막는 가장 큰 현실적 장벽

으로 버스 대절 비용 등 교통비 문제가 언급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통비 지원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접근성 정책이 티켓 가

격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이동 비용과 시간 비용이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한다. 교육적 요소로서 토크백

(Talkback)은 마티네 공연 후 표준 절차로 운영되지만, 디지털 스터디 

가이드는 제작 비용 대비 활용도가 낮아 로비 디스플레이 등 오프라인 

콘텐츠로 전환하는 추세라는 설명도 제시되었다. 이는 ‘교육 자료는 만

들면 된다’가 아니라, 실제 활용 행태에 맞춘 전달 방식이 중요하다는 

운영적 함의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관계자들은 새로운 이니

셔티브가 성과를 내기까지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

다. 관객과의 신뢰를 형성하고 메시지를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은 단

기간에 완성되기 어려우므로, 협력 파트너에게도 이러한 시간적 여유를 

사전에 공유하는 서면 계획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제시되었다. 또한 출연

진 및 학교 그룹과 공연 시간 외 소통 시간을 미리 합의하고 공지하는 

등, 세밀한 스케줄 관리가 성공적 운영의 핵심임을 덧붙였다. 종합하면 

MCC 사례는 잔여 좌석 접근성 정책이 관객 서비스 조직, CRM 기반 운영 

인프라, 책임 설계(노쇼 관리), 교육 프로그램, 관계 기반 모집, 그리고 

시간 축(최소 2년)의 계획을 결합할 때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

여주는 실증적 사례로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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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CC� T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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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CC� Theater� ­Student� Tix� Process

  MCC Theater의 Student Tickets Process는 청소년·고교·대학생이 공
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마련된 학생 티켓 운영 절차(내부 운영 문서)로, 
EDU 팀이 Audience Services/Box Office 와 협업해 일정·좌석·안내를 
관리한다.
Youth Company(YC) 는 공연별 2회(약 20석) 프리뷰 중심으로 운영하며, 
2주 전 RSVP → 4일 전 확정 → 미사용석 24시간 전 반환및 노쇼/지각 페
널티 규정을 둔다.고교는 학생 전용 매티네(가이드·규칙 안내·DOE 학교 
10달러 보조 가능) 또는 단체 티켓으로, 대학은 보조금 없이 단체 판매와 
함께 시즌 초 러시/혜택 및 간담회형 인센티브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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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CC� Theater� -� Soft� Show� Guide

  MCC의 Soft Show Guide는 고교(및 교육 단체) 관객이 공연을 관람하기 
전, 작품의 핵심 주제와 관람 포인트, 콘텐츠 유의사항(예: 민감한 소재), 
그리고 사전·사후 수업에서 활용할 질문 등을 정리한 교사용 사전 안내 
자료(교육용 가이드)다.
특히 학생 매티네 운영 시 교사가 공연 전 학생들과 내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공되며, 공연 당일에는 EDU 팀이 커튼 스피치로 Rules of 
Engagement(관람 규칙)를 안내하는 흐름과 함께 사용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Soft Show Guide 를 학생 관람 경험을 ‘관람 전 
준비–현장 안내–사후 학습’으로 연결하는 장치로서, 학생 티켓 
프로세스의 교육적 보완 자료로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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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TC� (Manhattan� Theatre� Club)

기관�소개

MTC� (Manhattan� Theatre� Club)� 는� 뉴욕�기반의�비영리�제작�
극장으로,Samuel� J.� Friedman� Theatre와� New� York� City�
Center내� 공연�공간을�운영하며�브로드웨이·오프�브로드웨이�작품�
제작과�접근성�프로그램을�함께�추진한다.

일시 2026년� 1월� 19일

방문�목적

대학생·청년층의�가격�장벽을�낮추기�위해� MTC가�운영하는�
대학생�티켓�그랜트(College� Student� Ticket� Grant)� 와� MTC�
35� 의� 운영�방식,� 재원�구조,� 그리고�이를�한국형� ScholasTix)�
설계로�옮길�때� 필요한�조건(대학�연계,� 인증,� 파트너십)� 을�
질문하기�위해�방문하였다.

  본 해외 탐사는 뉴욕 브로드웨이와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작품을 제

작·운영하는 비영리 극단 Manhattan Theatre Club(이하 MTC)을 방문하

여, 한국형 학생 티켓 플랫폼(ScholasTix) 설계를 위한 현지 조사를 수

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탐사는 특히 (1) 고가·고령화된 관객 구

조 속에서 청년층 접근성을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가 어떻게 설계되는지, 

(2) ‘대학’을 관객 개발의 핵심 파트너로 활용하는 전략이 어떤 운영 

논리와 데이터 구조를 갖는지, (3) 공공 지원·기부·티켓 수입이 결합

된 비영리 극장의 재정 구조가 접근성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에 어떤 제

약을 부여하는지 등을 점검하는 과정이었다. MTC는 브로드웨이의 

Samuel J. Friedman Theatre(약 650석)와 New York City Center의 

Stage I(약 300석), Stage II 등 복수의 공연 공간을 운영하고 있었으

며, 이를 기반으로 브로드웨이 및 오프 브로드웨이 생태계 전반의 관

객·티켓·재정 조건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현지 조사 과정에서 브로드웨이는 관객층의 고령화와 부의 집중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젊은 관객 비중이 낮고 가격 장벽이 높다

는 점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었다. 조사 자료에 따르면 브로드웨이 관객 

중 뉴욕 거주자는 25% 수준에 그치고, 18~24세 관객 비중은 13%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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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반면 연극 평균 티켓 가격은 164달러에 달해 청년 세대의 진입 장벽

이 매우 높다고 정리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첫 관람’ 자체가 어려워

지는 문제로 연결되며, 결과적으로 미래 관객 기반의 약화라는 장기 리

스크로 전환된다는 문제의식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MTC는 학부생 

대상 College Student Ticket Grant와 35세 미만 청년 대상 MTC 35를 

운영하며, 청년층을 단기 유입이 아니라 장기 관객으로 전환하는 접근성 

이니셔티브를 제도화하고 있었다.

 재정 구조 측면에서 MTC는 티켓 판매가 전체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

고, 나머지를 개인 기부자 및 재단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를 갖고 있었으

며, 정부 지원금 비중은 한 자릿수 수준이라는 설명이 제시되었다. 특히 

뉴욕시의 문화 행정(예: 시 차원의 지원)이 국가 단위 예술기금보다 상

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례가 관찰되었고, 이는 지방정부의 역할

이 비영리 공연예술 생태계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였

다. 동시에 접근성 프로그램이 공공 지원에 의존할 경우 지원 종료 시 

급격한 축소가 발생하는 ‘절벽 효과(cliff effect)’가 핵심 위험으로 

지적되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접근성 프로그램을 묶어 대규모 기금

(endowment)을 조성하고, 그 수익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1,000만 달러 규모의 기금이라도 연 3% 수익률로는 무료 

티켓 손실분을 완전히 보전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가 제시되었다. 이 

논의는 ScholasTix가 공공 재정만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공급자·대학·민간 파트너의 분담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연구 방향과 

연결된다.

 운영 및 관객 개발 전략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확인된 사항은 ‘대학’

의 역할이었다. 현장에서는 한국형 학생 티켓 플랫폼이 성공하기 위해 

대학이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마케팅과 프로모션의 핵심 브로커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조언이 제시되었다. 극장은 학생들의 이메일, 전공, 졸

업 예정일 등 세부 데이터를 직접 확보하기를 원했는데, 이는 졸업 이후 

해당 집단을 MTC 35와 같은 유료 멤버십으로 전환하여 장기 관객으로 관

리하는 피라미드형 관객 개발 전략의 핵심 조건으로 설명되었다. 또한 

대학 내 경영학과, 연극 입문 수업 등 비전공자 대상 커리큘럼에 공연 

관람을 통합하는 방식이 잠재 관객 확장에 효과적이라는 점이 강조되었

다. 이는 ScholasTix가 ‘티켓 할인’만 제공하는 모델을 넘어, 대학 

교육 과정과 결합된 관람 경험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가격 및 브랜드 관리 측면에서는 저가 티켓이 작품 가치를 훼손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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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논의되었다. 일부 운영 경험에서는 10~20달

러 수준의 저가 책정보다 ‘무료’ 제공이 접근성 확대라는 명분 아래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데 오히려 효과적이었다는 인사이트가 제시되었

다. 동시에 할인 좌석을 객석 구석에 고정하지 않고 극장 전체에 분산 

배치하여 포용성을 높이는 운영 원칙이 강조되었으며, 이는 ‘할인=낮은 

경험’이라는 인식을 차단하는 장치로 이해되었다. 관객 경험을 강화하

는 방식으로는 공연 후 라운지 파티, 성소수자(LGBT) 네트워킹 행사 등 

관객 간 소통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 재방문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제시

되었다. 또한 젊은 관객의 자유로운 반응과 보수적인 기존 관객 사이의 

긴장을 관리하기 위해 현장 스태프에 대한 갈등 완화 교육을 실시하고, 

극작가가 관객에게 자유로운 반응을 권장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관

람 규범을 조정하는 운영 방침이 언급되었다. 이는 접근성 정책이 가격

뿐 아니라 관람 문화의 심리적 안전망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본 연구

의 문제의식과 정합적이다.

 마지막으로 기술 및 파트너십과 관련하여, 미국 비영리 극장들이 AI 등 

최신 기술 도입에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며 학생 티켓 모델 또한 완전한 

디지털 인프라로 정착하지 못한 상태라는 관찰이 제시되었다. 그럼에도 

대학 거점 관객 개발의 필요성 자체는 강하게 인지되고 있었으며, 초보 

관객을 위해 극장 이용 절차를 시각적으로 안내하는 비주얼 스토리

(visual story) 제공이 언급되었다. 또한 뉴욕 교통공사(MTA)와 야구단

(Mets)이 협력하여 이동권과 티켓을 결합한 사례처럼, 타 산업과의 파트

너십을 통해 접근성(특히 이동·시간 비용)을 완화하는 연계가 플랫폼 

성공의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종합하면 MTC 사례는 청년층 접근

성 정책이 단일 할인 장치가 아니라 대학 데이터·멤버십 전환 전략, 재

정 지속가능성 설계, 관객 경험과 규범 관리, 파트너십 연계가 결합될 

때 실효성을 갖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로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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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TC� (Manhattan� Theatre� Club)

  기존의 미팅 장소는 MTC 건물이었으나, 인터뷰 당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인근의 
카페에서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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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DCLA� (NYC� 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

기관�소개

DCLA� (NYC� 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 는� 뉴욕의�
문화정책을�총괄하며�보조금·기관�지원·현물�지원·공공미술�
프로그램을�통해�도시�전역의�문화�접근성과�형평성을�확대하는�
공공기관이다.

일시 2026년� 1월� 17일� (비대면�인터뷰였으나�대면으로�변경)

방문�목적

NYC� 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 가� 문화� 접근성�형평성을�
정책·재정으로� 구현하는� 방식(CDF,� CIG,� MFTA� 등)� 과� 평가� 지표
를� 질문하여,� 한국형� ScholasTix)� 에서� 지자체가� 맡을� 수� 있는� 역
할(기준�설정,� 지원,� 신뢰�보증)� 을�도출하기�위해�방문하였다.

  본 해외 탐사는 뉴욕시 문화부(New York City 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 이하 DCLA)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문화 접근성 정책

을 어떤 원리로 설계·집행하며 비영리 예술 생태계를 어떤 방식으로 지

원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한국형 ScholasTix 모델의 지자체 협력 구조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DCLA는 ‘CreateNYC’라는 포괄적 

문화 정책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도시 전역의 문화 접근성을 확장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접근성 정책을 단순한 ‘가격 

인하’가 아니라 장애인 접근성, 언어 장벽 해소, 지역적 형평성 등 다

차원 지표로 평가·관리하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이는 본 연구가 지자

체 협력을 논의할 때 “예산 지원 여부”를 넘어 “공공성·형평성 성과

를 어떻게 측정하고 정당화할 것인가”를 핵심 설계 요소로 포함해야 함

을 시사하였다.

 DCLA의 주요 지원 체계로는 문화개발기금(Cultural Development Fund, 

CDF)이 확인되었다. CDF는 연례 보조금 프로그램으로서 뉴욕시 내 다수

의 비영리 예술 단체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핵심 축으로 기능하고 있었

다. 또한 시 소유 부지에 위치한 39개 대형 문화기관으로 구성된 문화기

관그룹(Cultural Institutions Group, CIG)에 대해서는 매년 상당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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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운영 보조금과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며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

고 있다는 설명이 제시되었다. 즉 DCLA는 “광범위한 비영리 생태계에 

대한 프로그램성 지원(CDF)”과 “대형 핵심 기관에 대한 운영 안정화 

지원(CIG)”을 병행하는 이중 구조를 통해 접근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

에 관리하고 있었다.

 현물 지원 측면에서는 Materials for the Arts(MFTA) 프로그램이 핵심 

사례로 제시되었다. MFTA는 기업·개인이 기부한 물품을 비영리 단체와 

공립학교 등에 무상 제공함으로써 예술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이는 지자체 지원이 

반드시 현금 보조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운영 비용 자체를 낮추는 현

물·인프라 지원이 접근성 확대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

는 사례로 정리되었다. 또한 DCLA는 Percent for Art와 같은 공공미술 

사업을 통해 도시 전역에 예술적 혜택이 고르게 분배되도록 관리하고 있

으며, 이러한 정책 패키지가 공공 재정 투입 사업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인터뷰는 한국의 청년 문화패스 제도와 뉴욕의 접근성 체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국 측은 19~23세 청년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는 

현행 제도의 짧은 신청 기간, 홍보 부족, 낮은 사용 편의성 등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DCLA 측은 뉴욕의 경우 정부가 특정 프로그램을 

강제하기보다는 비영리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제안한 프로그램의 상당 부

분(약 85% 수준)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하였다. 즉, 각 

단체가 독립적으로 학생 할인이나 접근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장려하

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고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Under the Radar Festival 사례처럼, 시 차원에서 예술 단체와 협

의하여 무료 티켓을 확보·배분하는 방식이 효과적으로 작동한 경험이 

공유되었다. 이는 지자체가 직접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기보다, 현장 기

관의 실행을 촉진하는 조정자 역할로 기능할 때 정책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학생 및 청년층 접근성 확대의 구체 수단으로는 거주자 신분증인 IDNYC

와 공립 도서관의 Culture Pass가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이민자를 포

함한 뉴욕 거주자가 다양한 문화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할인·무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다. 또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사례

로, 시 거주자에게는 권장 기부금제를 유지하되 외지인에게는 입장료를 

부과하여 수익을 재분배하고 소규모 단체 지원을 강화하는 유연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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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방식이 언급되었다. 이는 “보편적 접근성 유지”와 “재원 확보”

를 상충 관계로만 보지 않고, 이용자 범주를 구분해 재원을 마련한 뒤 

약자·소규모 기관 지원으로 환류시키는 방식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

로 해석되었다.

 한편 DCLA 측은 지자체가 중앙집중형 티켓 허브를 직접 운영하는 모델

에 대해 행정적·기술적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다양한 공연장의 서로 다

른 예매 시스템을 통합하는 데 막대한 예산과 노동력이 소요될 뿐 아니

라, 공공기관이 민감한 개인정보와 결제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기관의 시

스템을 활용하고 정부는 마케팅과 플랫폼 홍보를 지원하는 방식이 더 효

율적인 접근일 수 있다는 조언이 제시되었다. 이는 ScholasTix 설계에

서 지자체의 역할을 ‘직접 운영자’로 상정하기보다 ‘정책 보증·홍

보·성과관리 주체’로 설정하는 방향을 강화하는 근거로 기능하였다.

 한국형 ScholasTix의 설득 전략에 대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이 제시되었

다. DCLA 측은 문화권(Right to Culture)과 같은 규범적 논리만으로는 

의회와 시민을 설득하기 어렵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미래 문화 소비층 

육성이라는 경제적 가치가 정책 설득에 더 효과적이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공립 대학 시스템인 CUNY와의 협력을 통한 유급 인턴십 프로그램 

사례를 언급하며, 공공성을 지닌 대학과의 파트너십이 정부 지원의 정당

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립 대학에

서 시범 사업을 시작할 경우, 실제 관객 증가 수치와 저소득층 학생 참

여도 등 데이터를 확보하여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는 개념 증명(Proof of 

Concept) 과정을 거칠 것을 권고하였다. 종합하면 DCLA 인터뷰는 지자

체가 접근성 정책을 설계할 때 ‘직접 티켓 판매’보다 ‘현장 실행의 

촉진, 형평성 지표 관리, 홍보·성과관리, PoC 기반 확산’이 핵심이라

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한국형 ScholasTix의 지자체 

협력 전략을 정교화하는 데 실질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5.DCLA� (NYC� 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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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Lincoln� Center

기관�소개

Lincoln�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는� 11개�상주�
예술단체가�함께하는�세계적�복합�예술�기관이며,Lincoln� Center�
Education을� 통해�관람을�넘어� ‘미적�교육’� 기반의�접근성·교육�
프로그램을�운영한다.

일시 2026년� 1월� 21일

방문�목적
Lincoln� Center의� 교육팀� Lincoln� Center� Education� 이� 운영하는�
CWYP� 정책의�목표·효과와,� 대학생·청년층의�심리적·문화적�장벽을�
낮추는�교육�모듈�결합�방식을�질문하기�위해�방문하였다.

 본 해외 탐사는 한국의 대학을 허브로 한 학생 티켓 및 참여 플랫폼인 

ScholasTix 모델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세계적 예술 기관인 링컨 센터

(Lincoln Center)의 교육 및 접근성 전략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수행되

었다. 탐사의 핵심 목적은 링컨 센터 교육팀(Lincoln Center 

Education, 이하 LCE)이 운영하는 무료 및 자율 금액제

(Choose-what-you-pay, CWYP) 정책의 운영 목표와 실제 효과를 파악하

고, 가격 장벽 너머에 존재하는 심리적·문화적 장벽을 완화하는 구체적 

장치를 확인하는 데 있었다. 또한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층을 잠재 관객

이자 미래의 창작·교육 인력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교육 모듈이 어떤 형

태로 결합될 수 있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현장 인터뷰에서 로버트 토리고이(Education Initiatives Manager)는 

링컨 센터가 연방·주·시의 공공 펀딩뿐 아니라 민간 기부자와 재단 후

원을 결합해 운영되는 대규모 비영리 조직이며, 특히 교육 관련 자금은 

기부자 의도에 따라 K–12 학생 또는 예술 접근성이 낮은 소외 계층을 위

한 프로그램에 엄격히 사용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재원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 관계자 및 재단 기부자와의 관계 관리가 필수적이며, 다수의 

그랜트 작성(grant writing) 과정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이 강조

되었다. 또한 링컨 센터 본체는 상주 예술단체에 공간을 대여하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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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landlord)’ 역할을 수행하지만,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나 뉴욕 필

하모닉을 포함한 11개 상주 단체는 독립적인 예술적 결정권과 마케팅 방

식을 보유한 채 운영된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링컨 센터가 단일 극장이 

아니라 다기관이 공존하는 복합 생태계이며, 동일한 장소에서도 기관별

로 목표·대상·운영 방식이 상이할 수 있음을 확인하게 한다.

 링컨 센터가 Summer for the City 등에서 CWYP 또는 무료 정책을 운영

하는 1차 목표는 예술이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원칙을 구현하고, 예술로부터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집단의 

비용 장벽을 제거하는 데 있다고 설명되었다. 다만 가격 장벽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공연장 방문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낯섦을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링컨 센터는 프로그램 구성 자체를 역동적이고 다채롭게 

설계하여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반영하려는 전략을 병행한

다고 밝혔다. 예컨대 브루클린이나 퀸즈 출신 아티스트를 초청하거나 라

티노, 아프리칸, 코리안 예술가들의 공연을 배치함으로써 기존에 링컨 

센터를 찾지 않던 커뮤니티가 캠퍼스로 자연스럽게 유입되도록 유도한다

는 설명이 제시되었다. 이는 접근성 정책이 ‘가격 인하’만이 아니라 

“나와 무관한 공간”이라는 인식을 완화하는 정체성·대표성 기반의 경

험 설계를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LCE의 핵심 교육 모델은 ‘미적 교육(Aesthetic Education)’이며, 이

는 지난 50년간 철학자 맥신 그린(Maxine Greene)의 이론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다고 소개되었다. 미적 교육은 단순 감상이나 지식 전달을 넘

어 질문하고, 성찰하고, 개인의 경험과 작품을 연결하는 과정을 포함한

다. 로버트 매니저는 워크숍 설계를 예로 들어, 참가자가 먼저 특정 재

료를 탐색하거나 직접 만들어보는 경험을 가진 뒤 작품을 대면하도록 구

성할 때 예술 경험이 더 깊고 풍부해진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예술이 

‘이해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과

정’임을 강조하는 접근이며, 결과적으로 상상력과 질문하는 능력을 확

장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운영 철학과 연결된다고 정

리되었다. 본 탐사팀은 이 구조가 ScholasTix에 결합될 경우, 첫 관람

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관람 경험을 지속 가능한 참여로 전

환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청년 관객 개발과 관련하여 링컨 센터는 K-pop 댄스 챌린지, 드래그 

쇼, 코미디 공연 등 젊은 층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현대적 주제와 장르

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과거에는 대학과 협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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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할인 티켓 제공이나 버스 대절을 통한 현장 체험(field trip) 워

크숍을 운영한 경험도 있었으나, 현재는 단순 관람 참여를 넘어 예술 교

육이 대학의 커리큘럼이나 교수법의 일부로 통합되는 방향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교수진과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술 교육 

워크숍을 제공하여, 이들이 미래의 교육자로서 링컨 센터의 방법론을 교

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다고 언급되었다. 

이는 청년층 접근성을 ‘할인 티켓 제공’만으로 해결하기보다, 교육자 

양성과 교수법 확산을 통해 장기적으로 수요 기반을 넓히는 전략으로 이

해될 수 있다.

 또한 링컨 센터는 ‘티칭 아티스트(teaching artist)’의 양성과 활동

을 핵심 자산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이 학교 교실뿐 아니라 기업, 지역

사회 단체 등 사회 전반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

혔다. 좋은 티칭 아티스트의 양성은 장기적으로 공연예술 접근성을 확장

하는 핵심 요인이며, 이들은 국제 네트워크(ITAC)를 통해 예술의 사회적 

임팩트를 확장하는 글로벌 필드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설명이 제시되었

다. 로버트 매니저는 예술 교육자가 자신의 활동 영역을 학교에만 한정

하지 않고 사회 전반으로 확장할 때, 공연예술 생태계의 저변이 자연스

럽게 넓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본 연구팀은 이 논의가 ScholasTix

의 ‘교육 모듈’ 설계가 단발 콘텐츠가 아니라, 교육자·티칭 아티스트 

네트워크와 연동되는 확산 구조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해석하였

다.

 마지막으로 로버트 매니저는 대학을 허브로 한 ScholasTix 모델을 효

과적인 아이디어로 평가하면서, 성공적 안착을 위해 세 가지 요소를 강

조하였다. 첫째, 단순히 티켓 가격을 낮추는 ‘돈(money)’의 논리를 

넘어, 학생이 예술의 ‘가치(value)’를 느끼게 하고 어떤 ‘유형의 예

술(type of art)’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좌석에 앉아 관람하는 형태만이 아니라 기술을 접목하거

나 직접 창작에 참여하는 경험적(experiential) 요소를 포함해야 학생 

유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셋째, 오페라 같은 클래식 예술도 현대적 주

제와 결합하거나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제시하여, 청년층이 “자신들을 

위한 예술”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경로를 설계해야 한다는 점이다. 종합

하면 링컨 센터 사례는 접근성 정책이 가격 장벽 완화(CWYP/무료)와 대

표성 기반 프로그래밍, 미적 교육 모듈, 교육자·티칭 아티스트 확산, 

청년 친화적 장르 수용을 결합할 때 지속 가능한 참여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 근거로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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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Lincoln� Center

인터뷰이가�탐사팀을�위해�준비한�선물인� Lincoln� Center의� 모자.�

착용한�채로�단체사진을�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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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규진�배우

소개

임규진�배우는�한국�국적�배우�최초로�브로드웨이와�전미�투어�
무대에서�주역으로�활동한�공연�전문가이다.� 뉴욕� FTC와� AMDA를�
거쳐� 2011년� 뮤지컬� ‘판타스틱스’의�주인공�루이자�역으로�
데뷔하였으며,� 이후�세계적인�무대에서�뮤지컬�배우�커리어를�
쌓았다.� 현재는�보컬�코칭�스튜디오를�운영하며�후배�예술가들을�
양성하는�등� 공연�현장과�교육�분야�모두에서�활동�중이다.

일시 2026년� 1월� 29일� (비대면으로�진행)

인터뷰�목적

본�탐사팀은�브로드웨이�티켓�시스템을�현장에서�직접�경험한�
임규진�배우의�이력에�주목하여,� ‘ScholasTix’� 모델의�국내�실무�
타당성을�검증하고자�인터뷰를�진행하였다.� 본� 탐사팀이�지향하는�
‘대학생�관객�유입을�통한�고정�관객층�확보’가� 실제�무대�위�
배우들에게�미치는�긍정적�영향과�직업적�안정성�기여�여부를�
확인하는�것이�주요�목적이다.�

 본 탐사팀은 브로드웨이 및 전미 투어 등 세계 최대 규모의 공연 시장

에서 한국 국적 배우로서 주역급 경력을 축적한 임규진 배우의 현장 경

험을 통해, ScholasTix 모델의 글로벌 스탠다드 부합 여부와 국내 도입 

시 기대 효과를 다각도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임규진 배우는 무용(발레) 

전공 경험과 부상 이후의 진로 전환, 뉴욕 유학 및 현지 커리어 구축 과

정에서 언어·인종 장벽을 극복한 사례를 보유한 인물로 소개되었으며, 

브로드웨이 현장에서 관객 유입 구조와 티켓 접근성 제도의 실제 작동 

방식에 대한 체감적 지식을 갖춘 인터뷰이로 판단되었다. 본 인터뷰의 

핵심 목적은 브로드웨이의 로터리 및 러시 티켓 시스템이 배우·관객·

산업 전반에 형성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인하고, 이를 한국 시장의 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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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와 경직된 관람 문화라는 특수 조건 속에서 ‘라스트 미닛’ 접근성 

전략으로 전환할 때의 실무적 타당성을 점검하는 데 있었다.

 임규진 배우는 본 탐사팀이 구상 중인 ScholasTix 모델이 한국 뮤지컬 

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완화하고 미래 관객 기반을 확장하는 데 유효한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첫째, 임규진 배우는 예술적 

성장의 전제 조건으로서 공연 접근성이 보편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

다. 본인의 유학 시절 경험을 근거로, 브로드웨이의 로터리·러시 제도

가 없었다면 고품질 공연을 지속적으로 관람하며 학습할 기회 자체가 제

한되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오늘의 자신도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고 언급하였다. 특히 20~40달러 수준의 접근 가능한 가격으로 반복 관람

이 가능했던 경험이 예술적 자양분의 핵심 동력이었다는 진술은, 한국에

서 전공생조차 가격 부담으로 공연 관람 경험을 축적하기 어려운 현실을 

문제로 제기하며 ScholasTix를 ‘기회의 사다리’로 정당화하는 근거로 

기능하였다. 이는 ScholasTix가 단순한 할인 플랫폼이 아니라 차세대 

예술가와 관객을 동시에 육성하는 학습 기반 접근성 장치여야 한다는 결

론으로 연결된다.

 둘째, 임규진 배우는 객석 점유율이 공연의 질과 배우의 에너지에 미치

는 상관관계를 강조하였다. 잔여석의 효율적 배분은 수요자에게만 유리

한 정책이 아니라 공급자(배우·제작사) 측에도 실질적 효용이 존재한다

는 것이다. 빈 좌석이 많은 객석은 무대 위 에너지와 몰입을 약화시키

며, 반대로 가득 찬 객석은 배우의 퍼포먼스를 견인하고 공연의 완성도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수익이 나지 않는 

빈 좌석을 학생에게 저렴하게 제공하여 객석을 채우는 방식은 기획사 입

장에서는 미래 고객에 대한 투자이자 운영 효율화이며, 배우 입장에서는 

공연 환경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윈-윈 구조로 이해될 수 있다고 정리하

였다. 이 진술은 ScholasTix가 ‘공익적 할인’의 논리뿐 아니라, 공급

자에게도 설득 가능한 운영 합리성(공실 최소화, 관객 경험 개선)을 갖

춰야 한다는 설계 요건을 강화하였다.

 셋째, 임규진 배우는 한국 뮤지컬 시장의 폐쇄적 관람 문화와 경직된 

팬덤 분위기가 관객층 고착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진단하였다. 특히 ‘시

체 관극’으로 대표되는 과도하게 엄격한 관람 규범은 신규 관객에게 심

리적 부담으로 작동하며, 결과적으로 초심자의 유입을 위축시키는 문화

적 장벽이 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ScholasTix를 통해 유입될 젊고 

다양한 학생 관객층은 공연장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고, 뮤지컬을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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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영화처럼 언제든 즐길 수 있는 일상적 예

술”로 인식하게 만드는 촉매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이는 가격 장

벽 완화가 문화적 장벽 완화와 결합될 때 시장의 폐쇄성이 완화될 수 있

다는 본 탐사팀의 가설을 현장 경험 차원에서 지지하는 진술로 활용 가

능하다.

 넷째, 임규진 배우는 ScholasTix가 단순 관람을 넘어 예술 교육 플랫

폼으로 확장될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브로드웨이 사례처럼 백스테이지 

투어, 워크숍, 전문가와의 대화 등 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학생

이 무대 위 배우뿐 아니라 무대 뒤 전문가(무대 디자이너, 매니저, 기술

진 등)의 역할을 이해할 경우, 공연예술에 대한 진입 장벽이 추가로 낮

아지고 산업 전반의 이해도 및 직업 탐색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는 논리

이다. 이는 NYTW·LCE 사례에서 확인된 “관람 전후 교육 모듈의 결합”

과 정합적으로 연결되며, ScholasTix가 ‘티켓 유통’과 ‘학습·참여 

설계’를 결합한 통합 모델로 발전해야 한다는 탐사 방향을 보강한다.

 다섯째, 임규진 배우는 예술 향유권 보장을 사회적 가치로 명확히 제시

하였다. 예술은 개인의 정서적 성장과 관계 형성, 삶의 풍요에 기여하는 

보편적 권리이며, ScholasTix가 경제적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문화 향

유 불평등을 완화하고 청년 세대에 정서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장치로 기

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본 탐사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접근성 

제약 해소 목표에 윤리적·사회적 명분을 부여하는 동시에, 지자체·대

학 등 공공 파트너 설득에서 활용 가능한 가치 프레임을 제공한다.

 종합하면 임규진 배우의 인터뷰는 ScholasTix가 (1) 청년·전공생의 

학습 기회를 보장하는 ‘기회 인프라’, (2) 객석 점유율 개선을 통한 

공급자·수요자 윈-윈 장치, (3) 관람 규범 완화를 촉진하는 관객 다양

성 확대 전략, (4) 교육·직업 탐색과 연계되는 참여 플랫폼, (5) 문화

권 보장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 장치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게 

하였다. 이는 ScholasTix가 단순 할인 모델이 아니라, 잔여좌석 배분·

경험 설계·교육 모듈·문화적 환경 개선을 결합한 구조적 해결책이어야 

한다는 본 탐사팀의 연구 방향을 강화하는 근거로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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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규진�배우� (비대면�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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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로터리(lottery),� TKTS

 브로드웨이 로터리(lottery) 시스템은 공연사가 정한 할인 좌석을 추

첨으로 배정해, 당첨자에게 정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티켓을 구매할 기

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본 탐사팀은 후술될 2개의 플랫폼을 통해 로터리

를 직접 체험했으며, 추가로 TKTS 를 이용해 현장 할인 구매 절차도 함

께 확인하였다.본 탐사팀은 학생·청년 관객에게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접근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로터리(lottery) 와 TKTS 를 실제 이용하여 

관람까지 완료하였다. 로터리는 온라인 응모–당첨 발표–제한 시간 내 결

제–좌석 배정의 흐름으로 운영되며, 플랫폼에 따라 응모 가능 시간, 발

표 시각, 결제 마감 시간, 가입 요건이 달라 체감 접근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관람 사례는 다음과 같다. 브로드웨이 다이렉트(Broadway Direct) 를 

통해 <라이온 킹>,<MJ>, <알라딘>을 관람했고, 럭키시트(Lucky Seat) 

를 통해 <물랑루즈>를 관람했다. 또한 TKTS 를 통해 <시카고>, <하데스

타운>을 관람하며 로터리 외의 현장 할인 구매 경로도 함께 비교하였다. 

  본 탐사팀은 TKTS 를 통해 뮤지컬 <시카고> 와 <하데스타운> 을 관람

했으며, 할인율은 20~50% 범위로 확인되었다. 이때 티켓 구매가는 대체

로 약 70달러 수준이었다. 한편 로터리(lottery) 는 35~65달러 가격대

에서 구매가 가능했으며, 로터리 티켓이 시야 제한석으로만 구성되는 것

은 아님을 확인했다. 예를 들어<MJ>의 경우 로터리로도 B열 좌석이 배정

되었다.

  플랫폼별 상세 운영 규칙(응모 기간, 발표 시각, 결제 제한 시간, 좌

석 배정 방식, 가입 조건 등) 은 부록 14.에 정리하였다. 본문에서는 해

당 규칙들이 실제 이용 과정에서 시간 제약과 인증 요건이라는 형태로 

작동하며, 접근성 장벽 또는 기회로 전환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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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TS 는 브로드웨이 중심부에 부스를 운영하며, 전광판을 통해 당일 
할인 판매 대상 작품과 할인율을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관람객이 희
망 작품을 요청하면 현장 스태프가 구매 가능한 좌석의 잔여 여부와 
조건을 확인해 안내하고, 관람객은 안내에 따라 현장에서 티켓을 구
매할 수 있다.

표 3. 해외 주요 공연 예술 기관 탐사 결과

기관명 주요 프로그램 및 운영 전략 시사점

TDF 

(TKTS)

당일 할인 티켓(TKTS 부스), '사회적 

처방'으로서의 예술
잔여 좌석의 가치 전환

Lincoln 

Center

자율 금액제(CWYP), 질문 중심의 '미적 

교육' 모델

심리적 장벽 해소 및 

가치 교육

DCLA 

(문화부)

CreateNYC, 민간의 자율성 보장 및 형평성 

중심 지원 체계
지자체 거버넌스 모델

MCC 

Theater

디지털 러시, 학생 러시($25), 유스 컴퍼니 

운영

타겟팅된 가격 정책 및 

교육

NYTW
소외 지역 학교 파트너십, $10 학생 티켓, 

제작 현장 체험
포용적 접근 환경 조성

MTC
College Student Ticket Grant, MTC 

35(데이터 기반 관리)
장기 관객 전환 전략

뉴욕 현지 조사를 통해 확인한 선진 운영 사례들의 성공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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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탐사�도출�결과D

1  탐사의 의의

  이번 탐사의 가장 중점적인 의의는 한국의 경직된 공연 시장 환경에서

는 이론적으로만 접할 수 있었던 소멸 자산의 제도적 가치 전환과 미적 

교육을 통한 관객 주권 확립의 실제 운영 기제를 세계 예술의 심장부인 

뉴욕 현장에서 직접 체득했다는 데 있다. 한국 뮤지컬 산업은 다중 캐스

팅과 팬덤 중심의 소비 구조로 인해 잔여 좌석을 유연하게 처리하기보다 

정가 가치 훼손을 우려해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경향이 짙어, 소멸성 자

원을 사회적 복지 자산으로 환원하는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학습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브로드웨이 탐사를 통해 잘 팔리지 않는 좌석을 

단순히 재고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활력을 되살리고 청년층의 

정서적 고립을 예방하는 사회적 처방의 핵심 도구로 활용하는 50년 역사

의 제도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는 단순한 할인 기법을 넘어 

예술이 어떻게 공공 행정의 영역에서 시민의 건강을 돌보는 인프라로 기

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한국적 논의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시각적 

확장을 가져다주었다.

  특히 국내 공연예술 교육이 주로 일회성 관람이나 단순 지식 전달에 

그치는 것과 달리, 링컨 센터와 뉴욕 시어터 워크숍에서 목격한 미적 교

육 모듈은 청년들을 수동적인 관객에서 능동적인 미적 시민으로 탈바꿈

시키는 정교한 장치를 제시했다. 철학자 맥신 그린의 이론을 바탕으로 

설계된 이들의 교육 과정은 작품 감상 전후에 질문을 던지고 성찰하게 

함으로써 예술을 삶과 연결하는 고차원적 경험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이

는 입시와 기능 위주의 한국 예술 교육 환경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었던 

혁신적인 접근이다. 또한 비영리 극단들이 고도화된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졸업 예정일, 전공, 이메일 데이터를 정밀하게 관리하고 이들

을 장기적인 후원자로 육성하는 피라미드형 관객 개발 전략은 데이터 행

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실질적인 데이터 축적 및 활용에는 미

흡했던 한국 실무 환경에 구체적인 기술적 해법을 제시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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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뉴욕시 문화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는 정부가 예술 단체를 통

제하거나 프로그램을 강제하기보다 민간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면서도 형

평성 지표를 통해 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신뢰 기반의 거버넌스가 지자체

의 실질적 성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했다. 이는 공공 

지원이 끊기면 사업이 종료되는 한국적 지원 방식의 절벽 효과를 극복하

기 위해 다자간 파트너십과 기금 조성이 왜 필수적인지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근거가 되었다. 이러한 현장 학습의 성과는 단순한 견문을 넘어 

국무총리 산하 국가정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과제 제안으로 

이어졌으며, 이를 통해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교육 복지 인프라를 글로

벌 표준으로 격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공신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결과

적으로 이번 탐사는 한국의 제한된 시각 안에서는 도출하기 어려웠던 문

화 향유권의 상시적 보장이라는 과제를 실무적인 규칙과 시스템으로 구

체화하여, 대한민국 청년들의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독

보적인 정책 로드맵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깊다.

  최종적으로 이번 탐사를 통해 구체화된 스콜라스틱스 모델은 단순한 

티켓 예매 시스템을 넘어, 대학생 인증이 가능한 금융권 애플리케이션

(예: 헤이영)과 연계하여 유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실질적인 비

즈니스 구조를 제시한다. 특히 기존 충성 고객의 반발이나 브랜드 가치 

하락을 우려하는 한국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여행사의 땡처리 상품

이 활용했던 자기 잠식 방지 로직과 마감 임박 특가의 세밀한 프레이밍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기존 플레이어와 상생하는 운영 매커니즘을 확립하

고자 한다. 이는 당장의 판매 수익 증대라는 단기적 성과에 그치지 않

고, 대학 시기의 문화적 몰입 경험이 졸업 후 정가 관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하여 한국 뮤지컬 산업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

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결국 스콜라스틱스는 고정비가 투입된 잔

여 좌석을 청년 세대의 문화 자본으로 환원하는 혁신적인 인센티브 구조

를 통해, 대한민국 공연예술 생태계의 파이를 키우고 미래 세대의 미적 

감수성을 완성하는 정책적 실천 모델로서 그 소명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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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제언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의 공연예술 향유 저조 현상을 개인의 문화적 선

호나 참여 의지의 문제로 보지 않고, 가격·정보·문화·지리적 요인이 

중첩된 구조적 접근성 제약의 결과로 규정하였다. 탐사 결과, 현재 한국 

뮤지컬 시장은 평균 티켓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반복 관람 중심의 소비 

구조 속에서 신규 관객의 유입이 제한되고 있으며 , 이로 인해 청년층은 

공연예술의 잠재 수요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문화 향유의 기회로부

터 배제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구조는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안

정성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공연산업의 수요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본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대학 기반 

잔여 좌석 공유 인프라 'ScholasTix(스콜라스틱스)'**의 도입을 제안한

다. 본 탐사를 통해 확인한 뉴욕 브로드웨이 사례는 공연 시장의 고질적

인 문제로 인식되어 온 잔여 좌석을 단순한 손실이나 미판매 재고가 아

닌, 사회적 복지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TDF, 

DCLA, 링컨 센터 등 주요 기관은 잔여 좌석을 제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연예술을 개인의 여가 차원을 넘어 도시의 문화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공공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뉴욕의 사례 외에도 세계 주요 공연 허브 국가들은 잔여 좌석을 사회적 

복지 자산으로 전환하여 청년층에게 상시 연결하는 독자적인 메커니즘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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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영국 (London)

Rush & Lottery

(러쉬 앤 로터리)
실시간 잔여 좌석 매칭 기반의 도시 활력 제고

  영국의 공연 티켓 유통 시장에서 활성화된 ‘로터리(Lottery)’와 

‘러쉬(Rush)’는 공연 직전 발생하는 유휴 인벤토리를 저가에 재배분하

는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이다. 이들 제도는 공연 당일까지 판매되지 않

은 좌석을 사후적 프로모션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규칙에 

따라 가격과 접근 방식을 전환하여 유통하는 운영 모델을 취한다. 런던 

국립극장(National Theatre)의 사례처럼 공연 당일 좌석(Day seats)을 

저렴하게 배정하던 오랜 전통은 최근 디지털 환경과 결합하며 로터리와 

러쉬라는 표준화된 포맷으로 진화하였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살펴보면, 기관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규칙이 

적용된다. 국립극장 등 공공·비영리 기관은 매주 특정 시각에 차주 공

연 티켓을 10파운드 내외의 고정가로 공개하는 ‘공식 러쉬’를 정례화

하여 운영한다. 이와 동시에 ‘투데이틱스(TodayTix)’와 같은 민간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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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폼은 다수의 제작사 및 극장과 협력하여, 이용자가 앱을 통해 실시간

으로 러쉬 티켓을 확보하거나 추첨 방식인 로터리에 응모할 수 있는 통

합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시스템의 확산은 단순히 저렴한 티켓을 공급하는 차원을 넘어, 

청년층의 실질적인 참여와 문화 향유를 이끌어내는 핵심 기제로 작동하

고 있다. 이용자들은 앱 내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계획적으로 저가 좌

석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는 문화 소비가 일회적 우연에 그치지 않고 

일상적인 여가 활동으로 안착하는 데 기여한다. 특히 이러한 실시간 티

켓 배분 채널은 사회적 고립 완화와 웰빙을 강조하는 영국의 ‘사회적 

처방(Social Prescribing)’ 흐름과도 결합되어 있다.

  영국의 로터리 및 러쉬 모델은 미국의 브로드웨이(Broadway)를 중심

으로 발달한 티켓 할인 체계와 비교했을 때 그 정책적 지향점에서 차이

를 보인다. 미국의 경우, 뉴욕 타임스퀘어의 TKTS 부스로 대표되는 ‘물

리적 거점 기반의 당일 할인’ 전통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는 공

연 직전의 잔여 좌석을 시장 상황에 따라 20~50%의 가변적 할인율로 공

급하는 방식으로, 수급 균형에 따른 수익 극대화라는 시장 논리에 보다 

충실한 모델이다. 반면, 영국의 시스템은 런던 국립극장의 사례에서 보

듯 기관이 주도하여 가격(예: 10파운드 고정가)과 배분 시점을 사전에 

명문화함으로써, 시장의 변동성과 무관하게 청년층의 ‘예측 가능한 접

근권’을 보장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다.

  또한, 최근 확산된 디지털 로터리(Digital Lottery)의 운영 방식에서

도 양국은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상이한 양상을 띤다. 미국의 브로드웨이

는 개별 제작사나 ‘럭키 시트(Lucky Seat)’ 같은 민간 서비스가 주도

하여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추첨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반면, 영국은 국

립기관과 민간 플랫폼(TodayTix 등)이 협력하여 공공재적 성격의 ‘표

준화된 접속 경로’를 구축하는 데 집중한다. 즉, 미국의 모델이 잔여 

인벤토리의 ‘경제적 소진’에 방점을 둔 시장 지향적 성격을 띤다면, 

영국의 모델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공연장의 문턱을 낮추고 청년층을 

도시 문화 인프라에 통합시키는 ‘제도적 접근성 설계’에 보다 가까운 

형태를 보인다고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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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독일 (Berlin)

ClassicCard

(클래식카드)
인벤토리 관리형 상시 할인 체계 구축

  베를린의 ‘클래식카드(ClassicCard)’는 만 30세 미만 청년층을 대

상으로 공연 직전의 잔여 좌석을 고정가로 전환하여 유통하는 이른바 

‘인벤토리(재고) 관리형’티켓 모델을 제도화한 선도적 사례이다. 본 

모델의 핵심은 좌석 할인을 공급자의 임의적·사후적 프로모션에 맡기지 

않고, 시간 구간(공연 시작 2시간 전 등)과 가격 체계(오페라·발레 13

유로, 콘서트 11유로 등)를 플랫폼의 규칙으로 명문화하여 운영한다는 

점에 있다. 연간 회비(28유로)를 기반으로 회원에게 저가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복수 문화 기관의 오퍼를 단일 앱에서 통합 제공함으로써 

‘유휴 좌석의 사회적 배분’이라는 과제를 디지털 유통 구조를 통해 해

결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 구조는 공연예술에 대한 가격 장벽을 단순한 ‘일회성 할

인’의 차원을 넘어 ‘규칙 기반의 제도적 접근권’으로 재정의한다. 공

급 측면에서는 공연 직전까지 미판매된 좌석, 즉 판매 기회비용이 극대

화되는 구간의 재고를 체계적으로 소진하는 동시에, ‘회원제’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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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제’라는 틀 안에서 수요를 조직함으로써 시장 가격의 급격한 교란 없

이 관객층을 확장할 수 있다. 수요자인 청년층 입장에서도 문화 향유가 

‘운 좋게 얻은 우발적 소비’가 아니라, 특정 시점에 앱을 통해 항상 

동일한 규칙으로 접근 가능한 ‘예측 가능한 생활 경험’으로 편입된다

는 실익이 있다. 특히 고가의 오페라와 발레를 고정가 체계 내에 포함시

킨 설계는 고급예술을 예외적 사치가 아닌 청년의 일상적 권리로 규정하

려는 정책적 상상력을 내포한다.

  결과적으로 클래식카드의 혁신성은 단순한 ‘할인율’의 높고 낮음보

다, 공연예술을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도시 문화 인프라로 인식하고 남

는 인벤토리의 사회적 배분 규칙을 플랫폼 알고리즘에 내장했다는 점에

서 확인된다. 이는 청년층의 문화 접근성 개선 담론을 기존의 ‘지원금 

지급’이나 단순 ‘학생 할인’의 범주에 가두지 않고, 공연장 좌석이라

는 희소 자원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청년 세대에게 재배치하는 고도화된 

운영 체계로 구현해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크다.

국가명 프랑스 (National)

Pass Culture

(파스 퀼튀르)
앱 기반 바우처와 다자간 파트너십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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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파스 퀼튀르(Pass Culture)’는 청년층의 문화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설계된 디지털 기반의 국가 문화 지원 체계이

다. 본 제도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핵심 기제로 활용하여, ‘크레딧 

부여-탐색-예약-결제’에 이르는 사용자 흐름을 단일 인터페이스 내에 

통합하고 있다. 특히 소득이나 가구 요건 등 별도의 선별적 기준 대신 

‘연령’이라는 단일 기준을 채택함으로써 정책적 진입 장벽을 최소화하

였으며, 이를 통해 수혜자가 자기주도적으로 지역 내 문화 활동을 탐색

하고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를 취한다. 공식 지침에 따르면 18세 수

혜자에게는 24개월간 유효한 300유로의 크레딧이 지급되는데, 온라인 오

퍼에 대한 이용 상한(100유로)을 설정함으로써 특정 유형의 소비 편중을 

방지하고 오프라인 기반의 실물 문화 경험을 촉진하는 제도적 보완책 또

한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 구조의 핵심은 파스 퀼튀르가 단순한 ‘지급형 바우처’

를 넘어, 공급자인 민간 예술단체 및 문화 시설과 수요자인 청년을 직접 

연결하는 ‘공공 주도형 플랫폼’으로 기능한다는 점에 있다. 정부는 재

원을 투입함과 동시에 시장에 분절되어 있던 다양한 문화 오퍼들을 앱이

라는 인터페이스로 집적함으로써, 청년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발견

(discovery)’의 경로를 제공한다. 특히 18세 단일 구간에 국한하지 않

고 15~17세 연령층에게도 소액 크레딧을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설계는 주

목할 만하다. 이는 일회성 수혜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기부터 문화 활동

을 일상적으로 탐색하는 습관을 형성하도록 유도하며, 제도의 지속적인 

이용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전략적 기제로 작용한다.

  실제로 2021년 제도 일반화 이후 파스 퀼튀르는 청년층 내에서 비약적

인 확산세를 보이며 성공적으로 안착하였다. 프랑스 회계감사원(Cour 

des comptes)의 2024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본 제도는 가입 커버리

지 측면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며 청년들의 실질적인 문화 향유를 견

인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수많은 공급자가 앱 내에 방대한 

규모의 오퍼를 등록하고, 이를 기반으로 청년들의 활발한 예약과 결제가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는 파스 퀼튀르가 단순한 복지 사업을 넘어 하나

의 문화적 생태계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파스 퀼튀르

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청년들의 접근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국가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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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지원이 실제 대중적인 참여와 소비로 직결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

다.

표4. 국내외 주요 공연 지원 제도 비교 분석

구분 영국 (London)
독일 

(Berlin)
프랑스 

(National)
대한민국 
(현재)

ScholasTix 
(제안)

핵심 
모델

Rush & Lottery ClassicCard
Pass 

Culture
청년문화예
술패스

Campus 
Ticket 
(허브)

운영 
주체

민간 플랫폼 & TDF
민·관 

거버넌스
정부 주도 
바우처

정부/지자체 
바우처

민·관·학 
거버넌스

주요 
특징

실시간 잔여 좌석 
매칭

인벤토리 
상시 할인

앱 기반 
포인트 지급

생애 1회 
한정 지원

금융 앱 
연계 상시 
인프라

공급 
자원

당일 잔여 좌석
정기 공연 
유휴 좌석

전체 문화 
콘텐츠

정부 예산 
(바우처)

당일 잔여 
좌석 (유휴 

자산)

   이에 본 연구는 잔여 좌석을 활용한 접근성 정책이 단발성 할인이나 

이벤트성 지원에 머물러서는 지속 가능할 수 없으며, 상시적으로 작동하

는 구조적 인프라 형태로 제도화되어야 함을 정책적 방향으로 제시한다. 

기존 청년문화예술패스와 같은 바우처 방식은 일정 수준의 문화 소비를 

유도할 수 있으나, 생애 최초 1회 신청만 가능하며 예산 소진 이후 혜택

이 중단되고 유통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반

면 ScholasTix는 정가 체계를 직접적으로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공연 임

박 시점까지 판매되지 않은 좌석을 별도의 저가 공급 트랙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보완적 유통 인프라를 지향한다.

   ScholasTix의 핵심은 대학을 중심으로 한 다자간 협력 거버넌스에 있

다. 본 연구는 대학을 학생 신분 인증과 정보 전달의 중심 주체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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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극장은 잔여 좌석의 공급 기준과 시점을 명확히 하며, 은행 또는 

학생증 카드 은행은 결제·정산 인프라와 혜택 자동 적용 기능을 담당하

는 구조를 제안한다. 지자체는 제도의 직접 운영 주체가 아니라 정책적 

보증인으로서 매칭 지원과 성과 관리를 담당함으로써 공공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게 된다. 이러한 역할 분담은 잔여 좌석 공급이 일회성 이벤트로 

종료되거나, 정산 병목과 책임 주체 불명확성으로 인해 제도가 중단되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ScholasTix를 단순한 가격 할인 제도가 아닌, 청년 

문화 복지 인프라로 재정의할 필요성을 제언한다. 뉴욕시 문화행정 사례

에서 확인되었듯, 공연예술 참여는 청년 고립, 정서적 불안, 사회적 단

절을 완화하는 효과를 지니며, 이는 예술 향유를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

하는 문화 복지 수단으로 확장해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지자체는 본 제도를 문화 소비 지원이 아닌, 청년의 정신 건강과 사회적 

연결성을 강화하는 행정 정책의 일부로 위치시킬 필요가 있다. 플랫폼을 

통해 축적되는 관람 데이터는 향후 소외 계층의 문화 접근성 분석과 맞

춤형 지원 정책 설계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 기반 행정 자산으로 기능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장기적인 관객 개발을 위해 예술 교육 요소의 병행 운

영을 정책적 제언의 핵심 축으로 포함한다. 단순히 낮은 가격의 티켓을 

제공하는 방식만으로는 반복 관람과 관객 정착을 기대하기 어렵다. 링컨 

센터 교육 프로그램 사례에서 확인되었듯, 공연 전후 워크숍, 디지털 학

습 가이드, 토크백 등 교육적 장치가 결합될 때 관람 경험은 일회적 소

비를 넘어 의미화된 문화 경험으로 확장된다. 이러한 미적 교육은 청년

을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예술을 통해 사회와 공동체의 문제를 비판적

으로 이해하고 성찰할 수 있는 관객으로 성장시키는 기반이 된다.

  종합하면, ScholasTix는 공연 시장의 유휴 자원을 활용하여 청년의 

문화 향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공연예술 산업의 신규 관객 

기반을 확장할 수 있는 저비용·고효율의 구조적 정책 대안이다. 본 연

구는 정부와 지자체가 ScholasTix를 단기 사업이나 시범 할인 정책이 

아닌, 상시적 문화 접근 인프라로 단계적으로 도입·검토할 것을 정책적

으로 제언한다. 이는 청년의 문화권 보장과 공연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이며 실행 가능한 정책 선택지가 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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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정책 제언을 실행 단계로 연결하기 위해, 본 연구팀은 대학 기

반 잔여 좌석 공유 인프라를 가칭 캠퍼스 티켓(Campus Ticket)으로 명

명하고, 국내 이해관계자 협력 가능성을 직접 타진하였다. 먼저 서대문

구청을 방문하여 서대문구가 이화여자대학교·연세대학교·서강대학교 

등 대학 밀집 지역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학생 수요가 지리적으로 집적

된 환경에서 시범 사업을 설계할 경우 초기 성과를 빠르게 검증할 수 있

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서대문구가 청년 정책과 생활권 기반 행정을 수

행하는 지자체로서, ‘직접 운영자’가 아니라 정책적 보증인의 역할(성

과 지표 설정, 취약 집단 우선 기준 마련, 매칭 지원 및 모니터링)을 담

당하면 캠퍼스 티켓이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상시적 문화 접근 인프라

로 정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본 연구팀은 민간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신한은행을 방문하

여, 캠퍼스 티켓의 핵심 실행 기반으로 대학생 학생증 연계 금융 인프라

를 활용하는 협력 모델을 제의하였다. 신한은행은 대학생 고객 접점이 

강한 학생증·체크카드 연계 및 모바일 채널(헤이영)을 보유하고 있어, 

학생 신분 인증, 결제·정산 자동화, 혜택의 즉시 적용, 잔여 좌석 오픈 

알림과 정보 도달을 한 흐름으로 묶는 데 적합한 파트너로 판단되었다. 

나아가 은행의 청년 고객 기반 확대 방향성과도 연결될 수 있음을 제시

함으로써, 극장·대학·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다자 협력 구조에서 지

속 가능한 인벤토리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제언을 구체화하기 위해 본 연구팀이 서대문구청 및 신

한은행과 협의한 캠퍼스 티켓 시범 운영 모델은 단순한 티켓 판매를 넘

어선 고도화된 민·관·학 거버넌스의 실질적 구현체이다. 특히 대학 밀

집 지역인 서대문구의 지리적 특수성을 활용하여 학생 수요를 집적시키

고, 신한은행의 대학생 전용 플랫폼인 헤이영 내에 대학생 신분 인증과 

잔여 좌석 실시간 예매 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도 

혜택이 즉시 적용되는 원스톱 인프라를 설계하였다. 이는 지자체가 제도

의 공공성을 보증하고, 금융권이 기술적·금융적 정산 기반을 제공하며, 

대학이 홍보와 예술 교육의 중심 채널로 기능함으로써 기존 정가 체계를 

직접적으로 훼손하지 않고도 유효하지 않았던 자원을 청년 문화 자본으

로 환원하는 상시적 복지 시스템의 실현 가능성을 실증한다.

  결론적으로 스콜라스틱스는 공연 시장의 유휴 자원을 청년의 정서적 

고립과 우울감을 해소하는 사회적 처방으로 치환하며, 청년들이 예술을 

삶의 일부로 수용하는 미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

련한다. 이 모델은 극장에는 공실 수익 창출과 미래 잠재 고객 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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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는 데이터 기반 행정 자산의 축적을, 금융사에는 미래 핵심 고

객의 브랜드 충성도 제고라는 인센티브를 각각 제공하는 고도화된 상생 

비즈니스 구조를 지향한다. 본 탐사를 통해 정립된 독보적인 정책 로드

맵은 단순한 문화 지원 사업의 차원을 넘어, 한국의 교육 복지 인프라를 

글로벌 표준으로 격상시키고 청년 세대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

는 결정적 이정표가 될 것이다.

3  연구의�한계�및�보완�방향

  이번 탐사는 뉴욕 공연예술 현장의 운영 방식과 정책적 맥락을 이해

하는 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해당 모델이 성립할 수 있었던 

경제 구조 자체를 충분히 해부하지는 못했다. 특히 잔여 좌석을 사회적 

자산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이 어떠한 수익 구조, 세제 환경, 노동 시장, 

부동산 비용 구조 위에서 가능했는지에 대한 분석은 탐사 범위에서 벗어

나 있었다. 그 결과, 브로드웨이와 뉴욕 비영리 극장의 사례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혹은 전면적 수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까

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한국 공연 시장은 제작비 회수 구조, 극장 임대 

방식, 출연자·스태프 보수 체계, 세금 및 기부 공제 제도 등에서 근본

적인 차이를 지니고 있음에도, 이번 탐사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차이를 

계량적·제도적으로 비교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또한 민간 후

원과 기부가 공연예술 재정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뉴욕의 환경과 달리, 

공공 지원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재정 구조에서 동일한 관객 접근성 정

책이 어떤 방식으로 재설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역시 수행하지 못했다. 이는 정책 제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향후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핵심 과제로 남는다.이러한 미연구 지점은 

단순한 자료 부족이 아니라, 제도의 외형이 아닌 '작동 조건'을 분석하

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명확히 드러낸다. 따라서 본 탐사는 성공 사례

의 모방이 아니라, 한국적 공연예술 경제 구조를 전제로 한 재설계로 이

어지기 위한 문제 제기의 단계로 위치 지을 수 있다.

  아울러, 뉴욕의 아날로그적 럭키 드로우나 로터리 시스템이 한국의 고

도화된 IT 예매 환경과 결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인터페이스 및 

데이터 보안 문제 역시 이번 탐사에서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지점이다. 

한국은 예매처 중심의 독점적 플랫폼 구조가 공고하며, 학생 인증 및 잔

여 좌석 배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민간 예매처와의 API 연동이나 통

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는 기술적 거버넌스 논의가 필수적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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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관객의 구매 패턴과 이용 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주권 이슈는 제도의 신뢰성을 결정

짓는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현장 탐사에서는 시스템의 외적 

작동 기제에 집중하느라 이러한 디지털 인프라적 제약 조건을 면밀히 검

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는 ScholasTix가 단순한 티켓 허브를 넘어 

안정적인 플랫폼으로 안착하기 위해 향후 기술 정책적 측면에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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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결과 요약

  웃는여자 팀은 한국 대학생들이 공연예술을 향유하는 과정에서 마주하

는 경제적 부담과 정보 접근성의 한계, 그리고 지리적 소외라는 복합적

인 장벽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학 기반의 공연 티켓 통합 플랫

폼인 ​​​'한국형 스콜라스틱스(ScholasTix)​​​' 모델을 설계하고 그 실질적인 

운영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모델의 핵심은 공연 시작 직전까지 판매되

지 않아 경제적 가치가 소멸해버리는 유휴 자원인 '잔여 좌석'을 단순한 

악성 재고가 아닌, 청년들의 문화권 보장과 미래 관객 개발을 위한 '사

회적 복지 자산'으로 재정의하여 청년층에게 상시 공급하는 데 있다. 

  현재 한국 뮤지컬 및 공연 시장은 지난 10여 년간 폭발적인 양적 성장

을 이루었으나, 대극장 평균 티켓 가격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크게 상

회하는 106,000원에 달하며 청년층의 진입 장벽이 극도로 높아졌다. 특

히 특정 소수 팬덤의 N차(반복) 관람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기형적인 수

익 구조는 신규 관객, 즉 미래의 잠재적 문화 소비층의 유입을 원천적으

로 차단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공연 생태

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폐쇄적인 시장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본 연구는 대학, 극장(제작사), 지

자체, 그리고 금융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다자간 거버넌스(PPP, 

Public-Private Partnership)를 구축하였다. 이 거버넌스 내에서 각 주

체는 명확한 역할과 인센티브를 갖는다. 대학은 신뢰도 높은 학생 신분 

인증 체계와 교내망을 활용한 상시 홍보 채널을 제공하고, 극장은 탄력

적인 가격 정책을 통해 한계비용이 0에 수렴하는 잔여 좌석을 잠재 관객 

발굴의 기회로 삼아 공급한다. 지자체는 문화 복지 차원에서 정책적 신

뢰를 보증하고 필요한 매칭 펀드 재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신한은행 ​​​'헤
이영(Hey Young)​​​' 서비스처럼 대학생들에게 이미 입증된 금융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복잡한 별도의 서류 증빙이나 오프라인 확인 절차 없이 

앱 내에서 실시간 학적 인증과 간편 예매, 그리고 즉각적인 환급 및 리

워드 혜택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혁신적인 인프라형 플랫폼을 설계하

였다. 

  이러한 다자간 설계의 실무적 타당성을 엄밀히 검증하기 위해, 연구진

은 2026년 1월 공연예술의 중심지인 뉴욕 브로드웨이의 7개 핵심 기관

(TDF(TKTS), 링컨 센터, 뉴욕시 문화부(DCLA), MTC, MCC, NYTW, 브랜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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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 대학교)을 직접 방문하여 심층 탐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을 통해 

뉴욕 문화예술계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잔여 좌석 배분 규칙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청년 관객 개발 전략

(Audience Building)을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에 관한 방대한 실증 데

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마쳤다. 이는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 글

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운영 모델을 한국적 맥락에 이식하

기 위한 강력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시스템의 

실제 안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한계점과 향후 과제 또한 명확히 인식하

고 있다. 뉴욕의 아날로그적 럭키 드로우나 오프라인 로터리 시스템이 

한국의 고도화된 IT 예매 환경과 결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인터

페이스 충돌 및 데이터 보안 문제는 이번 탐사에서 충분히 깊이 있게 다

루지 못한 지점이다. 

  현재 한국의 예매 시장은 대형 예매처 중심의 독점적 플랫폼 구조가 

매우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 대상의 실시간 학생 인증 

체계와 각 극장 및 기획사의 잔여 좌석 배분 시스템을 하나로 엮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 민간 대형 예매처와의 복잡한 API 연

동이나 범국가적 차원의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는 기술적, 법적 거

버넌스 논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플랫폼 운영 과정에

서 필연적으로 수집되는 청년 관객의 예매 패턴, 금융 결제 내역, 관람 

선호도 등 방대한 이용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

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 이슈는 제도의 법적, 

윤리적 신뢰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다. 학적 데이터와 금융 데이터를 

결합하여 마케팅 및 문화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가명 

처리 및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치밀한 법제도적 검토가 요구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번 현장 탐사에서는 시스템의 외적 작동 기제와 기관 

간의 오프라인 협력 모델에 집중하느라 이러한 디지털 인프라적 제약 조

건과 규제 환경을 면밀히 검토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는 

ScholasTix가 단순한 대학생 타겟의 티켓 할인 허브를 넘어, 한국 공연 

시장의 구조적 혁신을 이끄는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공공 플랫폼으로 안

착하기 위해 향후 기술 정책 및 법률적 측면에서 반드시 심도 있게 보완

되어야 할 후속 연구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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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시사점 및 정책적 의의

  이 연구는 단순한 할인 혜택 제안을 넘어 공연예술 생태계의 모든 이

해관계자인 창작자와 극장, 대학, 지자체, 그리고 청년 관객이 각자의 

경제적 및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하며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

적 윈윈 모델의 실질적 설계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정책적 의의

를 지닌다. 기존에 시행되어 온 정부 및 지자체 주도의 청년문화예술패

스와 같은 지원 사업들은 청년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으나 한정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혜택이 즉각 종료되는 일회성 소

비 보조 방식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반면 본 연구가 제안하는 한국형 스콜라스틱스 모델은 외부 예산에 전적

으로 의존하는 구조를 탈피하여 공연 직전까지 판매되지 않아 버려지는 

극장의 유휴 자원인 잔여 좌석을 상시적으로 가치화하고 재분배하는 시

스템적 유통 혁신을 지향한다. 이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공연 시

장의 자생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 방안으로 기능한다. 

  특히 본 연구는 뉴욕 링컨 센터가 강조하는 미적 교육 철학을 한국적 

맥락에 맞게 도입하여 플랫폼의 교육적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다. 공연 

관람이라는 일회적 행위를 넘어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관람 전 

가이드라인 제공과 관람 후의 비평적 워크숍 및 커뮤니티 활동을 유기적

으로 결합하였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은 낯선 하이엔드 공연 문화에 

대한 청년들의 심리적 장벽을 허물고 이들을 단순한 수동적 소비자가 아

닌 예술을 평생의 삶의 가치로 수용하고 향유할 줄 아는 성숙한 미적 시

민으로 양성하는 깊이 있는 교육 복지적 가치를 창출한다. 이는 단기적

인 좌석 채우기를 넘어 장기적으로 한국 공연예술계의 탄탄한 잠재 관객

층을 육성하는 필수적인 토양 작업이 된다. 

  또한 뉴욕시 문화부와 TDF의 성공적인 민관 협력 사례 분석을 통해 예

술 참여를 현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고립감이나 취업 스트레스, 

우울감 등을 해소하는 효과적인 사회적 처방의 기제로 위치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단순한 재정 지원자를 넘어 공공의 보증인으로서 적

극 개입하여 극장이라는 민간의 상업적 자원을 어떻게 공익적 복지 자산

으로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전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적 가

이드라인과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수립하였다. 이는 공공행정이 문화예

술을 매개로 시민의 삶의 질에 개입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

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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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플랫폼 운영을 통해 모바일 환경에 축적되는 청년층의 정밀한 

문화 소비 데이터인 장르 선호도나 가격 민감도, 관람 주기 및 패턴 등

은 매우 중요한 공공 데이터 자산으로 기능하게 된다. 향후 지자체와 문

화 관련 기관들은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막연한 추측이 아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차세대 데이터 행정 및 맞춤형 문화 정책을 수

립할 수 있는 구조적 토대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연구

는 기존에 학업과 취업을 위한 공간으로만 인식되던 대학을 문화예술 생

태계의 핵심 파트너이자 청년 관객 개발의 구조적 허브로 재정의함으로

써 대학생의 헌법적 문화 향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한국 공

연 산업의 미래 수요를 설계하는 강력한 정책 대안을 도출하였다.

3  제도적 보완 및 후속 과제

  연구진은 설계된 스콜라스틱스 모델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이를 실질

적인 국가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 연구과제 제안을 공

식적으로 완료하였다. 이번 제안은 뉴욕 현지 탐사를 통해 도출된 다자

간 거버넌스 모델을 단순한 학술적 제언에 머물게 하지 않고 국가 정책 

차원의 2026 수시연구 및 정책과제로 채택하여 공적 제도로 안착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민간 주도의 문화 플랫폼을 공교육 및 청년 복

지 체계와 결합함으로써 제도의 법적 근거와 행정적 타당성을 동시에 확

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후속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권역별 거점 대학 그리고 주관 금

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제한적 형태의 실증적 시범 사업을 운영해

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극장의 잔여 좌석이 실제 청년 관객의 구매로 

이어지는 최종 전환율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금융망을 통한 실시간 결제 

및 정산 체계의 투명성을 현장에서 검증하여 시스템의 기술적 안정성을 

고도화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둘째 뉴욕 현지 탐사에서 확인한 사회적 처방의 개념을 국내 보건 복

지 및 문화 행정 체계에 구체적으로 이식하는 심화 연구가 뒤따라야 한

다. 공연 관람이라는 문화적 경험이 현대 청년층이 겪고 있는 만성적인 

우울감이나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하는 데 미치는 예방적 효과를 정신의

학적 관점과 결합하여 정량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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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복지의 효용성을 단순한 만족도 조사를 넘어 객관적인 공공 보건 

및 행정 지표로 규격화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셋째 통합 플랫폼 내부에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청년 관객의 실시간 예

매 데이터와 이동 동선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지역 상권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 모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극장 

주변의 상권 소비로 이어지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수집된 데이

터를 법적 테두리 내에서 안전하게 가공하여 맞춤형 문화 행정을 설계하

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현재 대형 뮤지컬 시장에 집중되어 있는 잔여 좌석 유통 모델을 

연극과 클래식 그리고 무용 등 타 순수 공연 장르로 확장하기 위한 산업

적 호환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각 장르별로 상이한 제작비 구조와 

예매 관행을 반영한 유연한 수익 배분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스콜라스틱

스를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인 청년 문화 지원 인프라로 발

전시킬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웃는여자 팀은 본 연구에서 설계한 모

델이 대한민국 대학생들이 경제적 장벽 없이 수준 높은 무대의 감동을 

향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자 이를 통해 한국 공연 산업이 양극화를 

극복하고 새로운 관객층과 함께 선순환하며 성장하는 건강한 문화 생태

계의 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90

김준희(2023), <한국 공연예술 시장의 구조적 한계와 관객 확장 전략>, ≪공연

예술경영연구≫.

김준희(2024), <한국 뮤지컬 티켓 가격에 대한 연구: 2019년∼2023년 대극장 

작품을 중심으로>, ≪공연예술경영연구≫.

조수정·임선애(2016),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형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사례 

연구 -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마레 아티스트’의 경우 ->, ≪사고와표현≫ 

9(2).

최승연(2024), <한국 뮤지컬 시장 구조와 관객 다변화 전략>, ≪뮤지컬평론≫.

Arts Council England(2024), Class gap holds back young people from the 

arts, London: Arts Council England.

Baumol, W. J., & Bowen, W. G.(1966), Performing arts: The economic 

dilemma, New York: The Twentieth Century Fund.

BroadwayWorld(2023), “What is the history of Broadway rush and lottery 

tickets?”, BroadwayWorld.

Colbert, F.(2014), Marketing culture and the arts (4th ed.), Montréal: 

HEC Montréal.

European Commission(2012), Access to and participation in culture, 

Brussels: European Union.

European Commission(2012), Access to and participation in culture (Open 

Method of Coordination (OMC) Working Group report), Brussels: European 

Union.

Jin, H. J.(2019), “Do discounts in ticket prices induce sustainable 

profit to performing arts companies?”,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Kim, D. K., Kim, C., & Lee, T. H.(2005),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 

for facilitating tourism investment in the APEC region, Singapore: APEC 

Tourism Working Group.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2012), The arts and achievement in 

at-risk youth, Washington DC: NEA.

OECD(2022), The culture fix: Creative people, places and industries, 

Paris: OECD Publishing.

Valentina, M.(2019), “Digital natives and theatre: How young people are 

redefining the way we consume culture”, Journal of Education in the 

Dramatic Arts (JEDA) Vol. 25 No. 1.

Varian, H. R.(2005), “Copying and copyright”, Journal of Economic 

참고문헌



91

Perspectives Vol. 19 No. 2.

Wallace Foundation(2014), Building millennial audiences: Barriers and 

opportunities, New York: Wallace Foundation.

Yale School of Drama(2019), “Pay what you want ticket pricing for 

nonprofit theaters”, Yale School of Drama.

ClassicCard Berlin. (n.d.). App for young culture: Opera, Ballet and 
Concerts for the best price. https://www.classiccard.de
Cour des comptes. (2024). Le pass Culture : une politique de l’offre et 
des usages à consolider. 
https://www.ccomptes.fr/fr/publications/le-pass-culture-une-politique-de-l
offre-et-des-usages-consolider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2018, October 15). A 
connected society: A strategy for tackling loneliness – laying the 
foundations. GOV.UK.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a-connected-society-a-strateg
y-for-tackling-loneliness
Ministère de la Culture. (n.d.). Pass Culture : un dispositif au service de 
l'émancipation culturelle des jeunes. https://pass.culture.fr
National Theatre. (n.d.). Friday Rush: £10 tickets. 
https://www.nationaltheatre.org.uk/friday-rush
NHS England. (n.d.). Social prescribing. 
https://www.england.nhs.uk/personalisedcare/social-prescribing/
TDF (Theatre Development Fund). (n.d.). About TKTS: Half-price tickets 
for Broadway and off-Broadway. https://www.tdf.org/tkts
TodayTix Group. (n.d.). Impact Report: Connecting the next generation of 
audiences. https://www.todaytix.com

https://www.classiccard.de/
https://www.google.com/search?q=https://www.ccomptes.fr/fr/publications/le-pass-culture-une-politique-de-loffre-et-des-usages-consolider
https://www.google.com/search?q=https://www.ccomptes.fr/fr/publications/le-pass-culture-une-politique-de-loffre-et-des-usages-consolider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a-connected-society-a-strategy-for-tackling-lonelines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a-connected-society-a-strategy-for-tackling-loneliness
https://pass.culture.fr/
https://www.google.com/search?q=https://www.nationaltheatre.org.uk/friday-rush
https://www.england.nhs.uk/personalisedcare/social-prescribing/
https://www.tdf.org/tkts
https://www.todaytix.com/


92

부록 1.  팀 명찰 및 현수막

 명찰은 각 기관 방문 및 인터뷰 현장에서 팀원의 소속과 신원을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현수막은 현장 기록 및 
팀 활동의 공식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각 자료로 활용하였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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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팀 소개 브로슈어

 연구 목적, 문제의식, 조사 범위, 핵심 개념(ScholasTix)을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설명하기 위해 제작한 소개 자료. 브로슈어에는 
이화 글로벌 프론티어 프로그램 소개를 포함하여 팀 소개와 팀원
별 역할,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를 촉발한 한국 뮤지컬 시장의 
현황을 간략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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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팀 명함

 인터뷰 및 협력 요청 과정에서 연락 체계를 명확히 하고 후속 커
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제작한 공식 연락 수단. 팀원 
개인별 명함에는 이름, 소속 학교와 전공, 연락 가능한 학교 이메
일 그리고 팀내에서 맡은 각자의 역할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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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인터뷰 질문지

국내용 해외용

기관별 질문지와 공통 질문, 후속 질문까지 포함하여 탐사 설계의 
타당성과 질문의 범위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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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인터뷰 발표 자료 (PPT)

 인터뷰 진행 시 사용한 자료로, 연구 문제의식과 질문 구조가 어

떻게 제시되었는지 확인 가능. 인터뷰 질문을 하기 앞서 인터뷰 

기관에게 간단 명료하게 본 탐사의 연구 목적을 밝히고 이해를 돕

기 위하여 소개 ppt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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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지역 장소 현지시 한국시 활동내용

제1일

1/12 

(월)

 인천 인천국제공항

1/11 

16:00
06:00

인천국제공항 제 1터미널 

집합

1/11 

19:00
09:00 이륙

뉴욕

JFK

09:00
1/12 

23:00
JFK 도착

11:00
1/13 

01:00
택시탑승

RESIDENCE 
INN BY 
MARRIOTT 
NEW YORK 
DOWNTOWN  
(이하 Hotel 
Marriott )

12:30 02:30
호텔 도착, 짐 보관 이후 

식사 및 재정비

제2일

1/13 

(화)

뉴욕

Hotel 
Marriott

07:00 21:00 기상 및 조식 식사

11:00
1/14 

01:00
출발

NYTW

12:00 02:00 NYTW 도착

12:30 

~ 

13:30

02:30 NYTW 인터뷰

13:40 

~ 

14:30

02:40 

~ 

03:30

인터뷰 내용 정리

Hotel 
Marriott 15:30 05:30 호텔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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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일

1/14 

(수)

뉴욕

Hotel 
Marriott

08:00 22:00 기상 및 조식 식사

12:00
1/15 

02:00
호텔에서 출발

TDF

13:00 03:00 TDF 도착

14:00 

~ 

15:00

04:00 

~ 

05:00

TDF 인터뷰 진행

15:10 

~ 

16:00

05:10 

~ 

06:00

 인터뷰 내용 정리

Hotel 
Marriott 17:00 07:00  호텔로 귀가

제4일

1/15 

(목)

뉴욕

Hotel 
Marriott

08:00 22:00 기상 및 조식 식사

12:00
1/16 

02:00
호텔에서 출발

MCC Theater

13:00 03:00 MCC Theater 도착

13:30 

~ 

14:30

03:30 

~ 

04:30

MCC Theater 인터뷰 진행

14:40 

~ 

15:30

04:40 

~ 

05:30

인터뷰 내용 정리

Hotel 
Marriott 16:30 06:30 호텔로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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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일

1/16 

(금)

뉴욕
Hotel 

Marriott 쿠션데이

제6일

1/17 

(토) 뉴욕
Hotel 

Marriott

9:00 23:00 기상 및 조식 식사

11:30 

~

1/18 

01:30

NYC cultural affair 대면 

인터뷰 진행

제7일

1/18(일

)

뉴욕 Hotel Marriot 쿠션데이

제8일

1/19(월

)

뉴욕

Hotel Marriot
6:00 20:00 기상 및 조식 식사

8:00 22:00
호텔 체크아웃, 짐 보관 및 

호텔에서 출발

MTC

9:00 23:00 MTC 도착 

10:00 

~11:0

0

1/20 

00:00 

~1:00

MTC 인터뷰 진행

11:10 

~ 

12:00

1:10 ~

 2:00
인터뷰 내용 정리

Hilton New 
York Times 

Square (이하: 
Hilton)

15:00 5:00 호텔 체크인 

뉴욕 Hilton 10:00 00:00 기상 및 조식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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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일

1/20(화

) 13:00 

~
3:00 ~

Brandeis University 비대면 

인터뷰 진행 > 취소

제10일

1/21(수

)
뉴욕

Hilton 6:00 20:00 기상 및 조식 식사

8:00 22:00 호텔에서 출발 

Education 
Team of 
Lincoln 
Center

9:00 23:00 Lincoln Center 도착 

10:00 00:00 Lincoln Center 인터뷰 진행

11:10 

~

12:00

01:10 

~ 2:00
인터뷰 내용 정리

Hilton 14:00 4:00 호텔로 귀가 

뉴욕
Hilton

6:00
1/22 

20:00
기상 및 조식식사

7:00 21:00 택시 탑승

JFK 8:00 22:00 JFK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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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탐사 스케줄 및 동선

 방문 일정, 이동 동선, 기관별 목적과 핵심 산출물을 정리하여 
조사 수행의 체계성을 보여주는 자료.

제11일

1/22

(목)

11:10
1/23 

01:10
이륙

인천 인천 공항 1/23 17:05 인천 공항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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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답례품 소개

 한국 공예 브랜드 영산요의 ‘그린티 라인’ 찻잔과 오설록 티세
트를 한 세트로 구성. 두 제품 모두 한국적인 차 문화의 정서와 
환대의 의미를 담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보자
기로 직접 포장하여 현장에서 인터뷰이에게 전달.

영산요 오설록�티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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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지자체 제언서 및 그 부록 (서대문구청)

서대문구 적용 방안과 지자체 역할(정책 보증, 성과 관리, 매칭 
지원 등) 및 시범사업 설계를 제시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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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민간 파트너십 제언서 (신한은행)

학생증 연계 기반 인증, 결제·정산 인프라, 혜택 자동 적용, 협
력 인센티브 구조를 포함한 제휴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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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정책 소개 소책자
(Campus Ticket) / ScholasTix)

모델 개요, 대상, 운영 흐름, 기대 효과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대외 설명용 요약 자료.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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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브로드웨이 플레이빌
 

브로드웨이 극장에서 공연을 관람할 때 입장 과정에서 관객에게 무료로 
배포되는 공식 프로그램 북이 Playbill이다. 보통 로비에서 안내 
직원이 나눠주거나 좌석에 미리 비치해 두며, 관객이 작품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내부에는 공연 작품 소개, 
시놉시스, 출연진 및 제작진(크리에이티브 팀) 정보, 넘버(곡) 리스트, 
공연장·제작사 관련 안내가 실리고, 상당 부분은 브로드웨이 관련 상업 
광고(타 뮤지컬 홍보 혹은 주변 레스토랑, 브랜드 제품 등) 가 함께 
수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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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  한국형 플레이빌 제작본

초심자 관객을 위한 관람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팀이 제작한 
한국형 플레이빌 시안.
국내 오리지널 뮤지컬 <한복을 입은 남자> 레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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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3.  카드뉴스

실제 시행될 경우서대문구청등 지자체가 청년층 대상 안내·홍보
를 위해 배포할 수 있도록, 이용 방법과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제
작한 카드뉴스 시안.


